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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 균류와 미생물은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
고 있으며, 인간 역시 그 일부이다. 

생물다양성, 즉 다양한 생물과 이를 연결하는 생태적 관계는 이 유기적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기반이다. 식량은 수분매개자
와 농경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토양 미생물 덕분에 생산된다. 식수는 훼손되지 않은 유역에 의존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대부분
의 의약품은 식물, 균류 또는 미생물에서 처음 발견된 분자 물질에서 시작되었다. 기후는 산림, 해양, 이탄지, 초원과 같은 자연생태계
의 영향을 받는다. 수치로 표현되는 경제 역시 이러한 생태계에 기반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GDP의 절반가량인 미화 약 58
조 달러가 어떤 형태로든 자연에 의존하는 활동에서 창출되었으며, 생물다양성이 훼손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모든 것들이 함께 
위태로워질 수 있다.

이러한 자연의 훼손은 현재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지구생명
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전 세계에서 관찰되는 척추동물종 – 포유류, 조
류, 어류, 파충류, 양서류 – 개체군의 평균 규모 변화를 측정한다. 지난 52년간(1970
년~2022년) LPI가 추적한 개체군은 평균 73% 감소했다. 다른 생물다양성 지표 역
시 동일한 현상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는 생
물종의 멸종 위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생물다양성 온전 지수
(Biodiversity Intactness Index)는 산업화 이전 상태와 비교하여 한 지역에 본래
의 생물다양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추정한다. 기록으로 확인된 멸종 사례들을 
살펴보면, 오늘날 종의 멸종률은 인간의 영향 이전 자연적 배경 멸종률보다 100배 
이상 높다. 이 네 가지 지표는 생물다양성을 각기 다른 관점에서 측정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글로벌 LPI는 전 세계 평균값이기 때문에 지역별 세부 양상은 보여주지 못한다. 일
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야생동물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일
부 생물종과 생태계는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LPI가 추적하는 개체군의 약 절반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고 있다. 이는 생물
다양성 감소가 불가피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적절한 보전 노력이 이루어진 곳에
서는 야생동물의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

적절한 보전 노력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야생동물의 회복이 
확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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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은 성과를 내고 있으며, 그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호랑이는 이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2010년 야생 호랑이 개체수는 약 3,200마리에 불과해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있
었다. 그러나 2025년에는 개체수가 약 5,700마리로 증가하며 70% 이상 늘어났다. 수십 년간의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감했던 대서
양참다랑어와 태평양참다랑어 역시 회복세를 보이며 현재는 더 이상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남부 아프리카 코끼리도 지
역공동체가 코끼리와 서식지를 공유하며 토지를 관리하는 많은 지역에서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 2025년
에는 바다거북 최초로 푸른바다거북의 보전 상태가 멸종위기(Endangered)에서 관심대상(Least Concern)으로 조정되었다. 이는 
80개 이상의 국가에 걸친 산란지에서 50년에 걸쳐 보전활동을 이어온 결과다.

이러한 회복에는 수십 년이 걸렸다. 정치적 난관과 재정 삭감, 그리고 변화가 전혀 보이지 않는 긴 시간 속에서 성공 여부조차 알 수 없
는 노력을 끊임없이 이어가야 했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표, 경험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유연한 계획, 행동으로 옮길 수 있
는 주체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었다. 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의 결합을 “희망”이라고 부른다.      

희망은 과정이다.
자연보전에서 희망은 복잡하고 불확실한 문제에 직면하더라도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
의 과정이다. 희망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개인이
나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기반한 목표다. 두 번째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즉 상황이 변하고 
새로운 정보가 생길 때마다 조정이 가능한 계획이다. 세 번째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주체성이다. 
네 번째는 진전이 더디거나 멈췄을 때에도 계속 나아가며, 길이 
막히면 새로운 길을 찾아내는 회복탄력성이다. 이 네 가지 요소
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작용한다. 이러한 요소가 개인에서 
나아가 공동체, 분야와 국경을 넘어 작용할 때 희망은 집단적 
희망으로 발전한다. 집단적 희망은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날지
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다.

앞서 소개한 회복 사례들은 우연이나 몇몇 뛰어난 개인의 노력
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작
동한 집단적 희망의 결과였다.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목표, 경험을 통해 
보완이 가능한 유연한 계획,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주체성,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었다. 

그림 ES.1 희망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목표와 주체성, 목표 달성을 위
한 경로가 결합될 때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회복탄력성
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요
약

요
약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

주체성
행동을 통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

희망
목표

가치관, 정체성, 
문화에 기반

경로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실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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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시스템도 전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회복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난 변화이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이끄는 훨씬 
더 큰 힘의 작용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 힘은 특정 생물종이나 지역의 범위를 넘어선다. 현재 생물다양성 손실의 대부분은 세 
가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첫째, 에너지 생산 및 소비 방식이다. 주거, 운송,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
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이 발생한다. 기후변화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
인이 되었다.

둘째, 식량 생산 및 소비 방식이다. 농업은 서식지 손실과 훼손의 가장 큰 원인이자 생물다양성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온실가스
의 주요 배출원이면서, 식단 관련 질병 증가에도 점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구시스템이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정
의하는 9개의 과학적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중 지구는 이미 5개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압력의 대부분은 식량 시
스템에서 비롯된다. 식량 시스템은 식량을 공급해야 할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6억 7,300만 명 
이상이 영양결핍 상태이며, 10억 명 이상이 비만에 시달리고 있다.

셋째, 금융 시스템이다. 자본 배분, 즉 어떤 산업에 투자를 할지 결정하는 것은 어떤 활동이 성장하고 축소될지를 좌우한다. 2023년에는 
미화 약 7조 3,000억 달러가 자연을 훼손하는 활동으로 흘러 들어간 반면, 자연을 보호하거나 복원하는 활동에 쓰인 돈은 미화 2,200
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의 비율이 바뀌지 않는 한,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자금 지원은 계속될 것이다.

보전활동만으로는 이 세 가지 시스템이 초래하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되돌릴 수 없다. 그러나 호랑이, 참다랑어, 코끼리, 바다거북의 
회복을 이끌어 낸 것과 같은 희망, 즉 명확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주체성, 회복탄력성을 바탕으로 한 집
단적 희망은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복잡한 시스템에 전략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적절한 방식으로 지속해
서 기울이면, 시스템의 변화는 더디고 합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빠르고 자기 강화적인 변화로 전환될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전
환을 ‘긍정적 티핑 포인트(positive tipping point)’라고 부른다.

에너지 전환의 모든 
단계마다 기득권을 
위협받는 산업계와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뒤따랐다.

주거, 운송, 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석탄, 석유, 
가스를 태우는 과정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이 발생한다. 
기후변화는 이제 지구상의 
모든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
이처럼 거대한 규모의 시스템 전환은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다. 시스템을 유지하는 인프라와 규제, 시장, 사회적 관행이 방대할 뿐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굳어진 흐름을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잡한 시스템이 항상 선형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겉으로는 거의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면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변화의 압력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다. 그러
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어서면 변화의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  티핑 포인트는 일반적으로 산호초 붕괴나 아마존 열대우림이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을 잃는 것처럼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역학은 반대 방향으로도 작동
할 수 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한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어 더 건강한 상태로 전환되고, 그 변화가 증폭 피드백 루프를 통해 스스로 
강화되기 시작할 때 발생한다.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면 변화의 속도는 더 빨라지고, 비용은 더 낮아지며, 되돌리기는 더 어려워진다.

에너지 전환은 이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다. 20년 전만 해도 태양광 발전은 주로 인공위성이나 휴대용 계산기에 쓰이던 비주류 기
술이었다. 오늘날 태양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신규 발전원이 되었고, 전 세계 태양광 발전 용량은 3년마다 2배씩 늘고 
있다. 2024년에는 전 세계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5%를 넘어섰으며, 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석탄 사용량도 줄
어들고 있다. 이 중 어느 것도 처음부터 보장된 결과는 아니었다. 시스템이 바뀌기까지는 50년에 걸친 정책적 지원과 시행착오, 그리
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했다. 이제 이러한 변화는 스스로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은 긍정적 티핑 포인트
를 지나 가속화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재생에너지 기술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속도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
지 못했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 지점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고, 앞으로의 과정 역시 그럴 것이다. 전환의 모든 단계마다 기득권을 위협받는 산업계와 정치
적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이 뒤따랐다. 최근 몇 년 사이 일부 지역에서는 이러한 저항이 한층 더 거세졌다. 하지만 이러한 반발 역시 전
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변화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커졌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 
회복탄력성과 유연함,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려는 단단한 의지가 필요하다.

요
약

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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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 
드러나지 않아 진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변화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과 금융 시스템은 아직 더 초기 단계에 있다. 과학자들
이 ‘여건 조성 단계(enabling phase)’라고 부르는 시기로,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험하고, 정책을 수립하
며,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직 드러나
지 않아 진전이 더디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에 변화의 가속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며,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을 촉진할 핵심 수단은 이미 알려져 
있다. 식량 분야에서는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방식의 식량 생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이 필요하다. 금융 분야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고, 금융기관들이 자연·기후 관련 위험을 실질적인 재무 
위험으로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며, 자연을 해치는 활동에 대
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연간 미화 약 9,420억 달러에 달
하는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biodiversity finance gap)를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것
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성과가 보이지 않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도 결단을 내리고 이를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와 집념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현재의 거대한 자금 흐름은 역설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적
으로 매년 미화 약 4,700억 달러가 환경을 훼손하는 농업 보조금으로 투입되고 있고, 미화 약 7조 달러가 화석연료에 지원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 흐름의 일부만이라도 전환한다면, 시스템 전환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하는 경제적 구조를 바꿀 수 있다.

   여건 조성    가속화    안정화

그림 ES.2 티핑 역학의 변화 단계(S-곡선): 긍정적 티핑 역학은 S-곡선을 
따라 여건 조성(enabling), 가속화(accelerating), 안정화(stabilizing)라
는 세 단계의 변화를 거친다. 에너지 시스템은 가속화 단계에 있으며, 식량
과 금융 시스템은 여건 조성 단계에 있다.

공정성은 전환의 핵심이다.
에너지와 식량, 금융 시스템이 전환되면 비용, 혜택, 일자
리, 정치적 영향력 역시 재분배된다. 이러한 재분배가 어
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전환의 성패가 결정된다. 생물
다양성 손실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대개 동
일하며, 이들은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가장 적
은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민과 어민, 전환이 필
요한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 식량 및 에너지 가격의 변화
를 가장 먼저 체감하는 저소득층 가구, 그리고 전 세계에
서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토지와 수역을 지켜온 토착
민과 지역사회가 포함된다.

이러한 지역 공동체를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견을 묻
는 이해관계자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들의 참여는 그 과
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전 
세계의 사례가 이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토착민과 지역사
회가 자신들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고, 자신들이 관리
하는 토지와 수역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때 보전 
성과는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토착민이 관리하는 지역에
서는 산림 손실이 현저하게 낮았으며, 어업 지역 역시 지역 
어민들이 보호 조치의 설계와 집행에 참여할 때 수산자원
이 더 빠르게 회복됐다.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사
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보전의 성과는 더 오래 지
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리는 더 광범위한 전환에도 적용된다. 화석연료
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막연한 약속이 아니
라, 재교육과 사회안전망, 해당 지역에 대한 투자 등 새로운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 네이
처 포지티브 생산 방식으로 전환하는 농민들에게는 금융
과 기술 지원과 함께, 생산한 농산물을 위한 판로가 보장되
어야 한다. 소비 발자국이 큰 부유한 국가들은 자국 내에
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뿐만 아니라, 자국에 상품을 수출하
는 국가에서 자신들의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 
투자로 인한 혜택은 변화에 따라 부담을 가장 크게 받는 지
역과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전환의 혜택이 상위의 소수에게 집중되고 대가는 하위 계
층에게 전가되면 변화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무너지게 된
다. 전환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결국 우리가 바꿔
야 할 기존 시스템을 지키는 편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 전환이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도, 압력 속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

자연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사람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때, 보전의 성과는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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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을 향한 전 사회적 접근
2022년,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는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세로 전환해, 
2050년까지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공동 계획에 합의했다. 이 계획이 
바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로, 자연보전을 위해 역대 가장 긴밀한 국제적 공조를 바탕으로 마련된 공약
이다. GBF는 명확한 목표와 협력의 틀을 제시하지만, 현재 실행 중인 조치들은 아직 그 약속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 가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각국은 정치적 편의에 맞춘 목표가 아니라, 자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의 규모에 부
합하는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지역의 산림 파괴, 수자원 고갈, 생물종 손실
을 초래한다면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로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보유한 국가는 자신들이 지켜온 자연이 지닌 전 지구적 가치에 걸맞은 재원과 지원을 받아야 한다.

둘째, 정부는 정부만이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가능해지
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부분의 경제 주체는 정부 정책이 제공하는 확실성 없이는 필요한 속
도로 움직이기 어렵다. 금융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 은행이 자연을 훼손하는 활동에 대한 자금 지
원을 중단하면, 그렇게 하지 않은 경쟁사에 고객과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 있다. 이러한 선도자 불
이익(first-mover penalty) 때문에 금융 업계 전체가 기존의 자금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 감독기관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출과 투자가 자연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고 공시하도록 요구하면, 이러한 불이익은 사라지고 자본은 대규모로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이동
하기 시작할 수 있다. 에너지와 식량 분야도 마찬가지다. 보조금 개편, 의무 공시, 공공조달, 조세 
정책, 명확한 장기 규제 등이 정부가 여건 조성 단계를 가속화 단계로 전환하는 데 활용할 수 있
는 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이 없다면 아무리 의지가 강한 기업과 투자자, 공동체도 필요한 
속도로 움직일 수 없다.

정부만으로는 전환을 이뤄낼 수 없다. 전 사회적 접근(a whole-of-society approach)이란, 결
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주체가 자신이 가진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생산
하는 제품과 방식을 바꾼다. 투자자는 투자하는 곳을 바꾼다. 지방정부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
아가는 도시와 지역의 변화를 이끈다. 시민사회단체는 변화를 촉구하고, 기관의 책임을 묻고, 변
화를 위한 사회적 지지를 형성한다. 토착민과 지역공동체는 자신들이 지켜온 토지와 수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다. 가장 지속적인 변화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과 기여를 
하나로 묶어내는 연대에서 나온다.

모든 조치가 반드시 전 세계 모든 정부를 거쳐 실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는 다자간 합의
를 기다릴 시간이 없을 것이다. 국제적 논의가 사안의 시급성에 맞는 속도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
부 국가가 연대해 행동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브라질, 콩고민주공화국, 인도
네시아가 유럽의 파트너들과 함께 산림을 보전하는 국가와 지역공동체에게 매년 보상을 제공하
는 ‘열대우림 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이 그 사례 중 하나다. 화석연료로부
터의 전환을 약속한 국가들의 ‘산타 마르타 회의(Santa Marta gathering)’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국가 간 연대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하는 역
할을 한다. 이를 통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은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과학이 요구하
는 속도로 행동할 수 있다.

셋째, 이행 경과를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적해야 한다. 각국과 여러 주체들이 실제로 무엇을 하
고 있는지,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어디에서 막혀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이 없다면, 공약은 흐지부지되고 추진력은 약해지며, 경험을 통해 배우고 수정할 수 있는 기
회마저 사라지게 된다.

국제적 논의가 사안의 
시급성에 맞는 속도로 
진행되지 못할 때, 일부 국가가 
연대해 행동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요
약

요
약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17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16

2030년이라는 시급성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고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기술, 재원과 제도적 기반
은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세계 곳곳에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금 부족한 것
은 시간이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합의된 목표는 2030년을 기준
으로 삼고 있다. 2030년까지 전 세계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세로 반
전시키며, 자연의 훼손을 초래하는 시스템을 전환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진전
을 이루기로 약속했다. 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넘어 가속
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러나 식량과 금융 시스템은 여전히 여건 조성 단계에 머
물러 있으며, 2030년 목표를 달성하려면 이번 10년 안에 각각의 티핑 포인트에 
도달해야 한다. 여건 조성 단계에서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한 채 1년이 지날 
때마다, 변화가 확산되고 안정화된 후 훼손된 자연의 복원을 시작할 수 있는 시
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향후 몇 년간의 핵심 과제는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는 것이며, 이를 위한 
방법은 이미 알려져 있다. 환경 훼손을 초래하는 보조금의 용도를 재조정하고, 
금융기관이 자사의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공개하도록 하며, 생태계를 보
호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식량에 안정적인 수요가 형성되도록 공공조달을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기업과 투자자가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 신
호를 마련하고, 국제적 합의보다 앞서 행동할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협력과 연대
를 확대하며, 토착민과 지역공동체가 이러한 전환 과정에 실질적인 권한을 갖도
록 해야 한다. 이러한 수단 가운데 어느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수단들
을 의도적으로 조율해 함께 활용하면, 전환이 필요한 시스템의 경제·정치적 구
조와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빠르게 바꾸어 2030년 전에 변화가 누적되고 증
폭되도록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 좌절을 겪거나, 필요한 변화의 
규모에 비해 성과가 너무 작게 느껴지는 시기도 있을 것이다. 보전활동을 이어가
는 과정에서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어느 것도 노력
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성공 여부는 변화가 스스로 지속될 수 있는 단
계에 이를 때까지 충분히 많은 사람과 기관, 국가가 보전활동에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며 그 노력을 이어가는지에 달려있다.

이 보고서에 담긴 생물종의 증가와 회복은 사람들이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목
표, 때로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결과를 위해 헌신했기 때
문에 가능했다. 지금 에너지와 식량, 금융 시스템에서 필요한 전환 역시 우리에
게 같은 결단을 요구한다. 다만 그 규모는 훨씬 더 크고, 주어진 시간은 더 짧다.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의 창은 점차 좁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 
우리에게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와 행동할 수 있는 역량, 그리
고 노력할 가치가 있는 명확한 목표가 있다. 2030년까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이
러한 기반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요
약

요
약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16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19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18

희망의 메시지
우리 앞에는 중요한 기회가 놓여 있다. 오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
영하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다만 그 미래를 실현하려면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규모와 속도로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2026 지구생명보고서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는 명확하다. 그동안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시스
템이 전례 없는 속도로 자연을 훼손하고 있다. 이 흐름을 멈추고 반전시키려면, 에너지와 식량을 
생산하는 방식에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반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 
전환은 과감해야 하며, 동시에 글로벌 시스템을 공정하고 공평하며 포용적인 방식으로 재편해야 
한다. 

지속적인 변화는 결코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과 금융기관, 토착민과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정부, 그리고 개인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같은 방
향을 향해 오랜 시간 지속될 때 변화는 정착된다. 수년간 이어져 온 공동의 노력 위에 변화가 더해
지며, 이미 시작된 변화의 흐름에 더욱 힘을 실어줄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희망은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 2026 지구생명보고서가 보여주듯, 
우리는 이미 생물종의 회복과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통해 희망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음을 확인
했다. 이제 우리는 그 추진력을 이어받아 한층 더 멀리 확장해야 하며, 우리가 마주한 과제의 규모
에 걸맞은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한다.

커스틴 슈이트
(Kirsten Schuijt)

WWF-International 사무총장

압력에서 진전으로
티핑 포인트는 흔히 갑작스러운 변화의 순간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눈에 잘 띄지 않
는 곳에서 오랜 시간 축적된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나타나는 결과다. 

변화의 진전 역시 비슷한 과정을 따른다. 끈기와 협력,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 서서히 형태를 갖
추다가, 한때 불확실해 보이던 것이 어느 순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
작한다.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압력은 여전히 크다. 서식지 손실과 훼손, 과도한 자
원 이용, 기후변화는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하고 식량을 재배하며 경제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
식에 의해 심화되면서 계속해서 생물종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우리가 의존하는 자
연 시스템을 한계로 몰아붙이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이러한 압력과 함께 가능성을 가리키는 또 다른 흐름도 나타나
고 있다.   

호랑이와 참다랑어, 푸른바다거북 같은 상징적인 생물종의 회복은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조율된 노력이 무엇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장기적인 성공은 생물다양성 손실
을 초래하는 시스템 자체를 전환해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달려 있다.

고무적인 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아직 모든 곳에서 필요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먼 미래의 일처럼 여겨졌던 전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다. 태양광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신규 전력 생산원이 되었고, 2024년 전 세계 
신차 판매의 4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했다. 

이러한 변화는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수십 년에 걸쳐 이어져 온 정책과 혁
신, 협력의 결과다. 이러한 흐름을 국경과 산업, 지역공동체를 넘어 확산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한 
전환이며, 이를 통해 한 곳에서의 행동이 다른 곳에서의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그 방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기의 성과가 더 지속적인 진전
으로 이어질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얼마나 빠르게 실행에 옮
기는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는 지식과 수단, 그리고 변화로 나아갈 경로가 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함께 행동하겠다는 우리 모두의 의지다.

서
문

서
문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21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20

위기를 넘어 희망으로
자연이 보내는 경고는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과 기후재난이 일상
이 되고, 생물다양성 감소와 생태계 훼손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6 지구생명보고서에 따
르면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는 평균 73% 감소했다. 자연의 위기는 이제 
우리의 삶과 경제, 그리고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구생명보고서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고에 머물지 않는다. 위기를 넘어 희망
에 주목한다. 여기서 희망은 막연한 낙관이 아니다. 과학적 데이터와 실제 사례가 보여주는 변화
의 가능성이자, 이를 행동으로 이어가는 힘이다. 보고서에 소개된 호랑이, 푸른바다거북, 남부 아
프리카 코끼리 등 지속적인 보전 노력으로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는, 자연의 회복이 가능하며 우
리의 행동이 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변화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 가까운 곳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때 전 세계적으로 400여 마리 수
준까지 감소하며 멸종위기에 놓였던 저어새는 번식지 보호와 국제 협력을 통해 개체 수를 크게 
회복했고, 최근에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 등급이 위기(EN)에서 취약(VU)으로 조
정되었다. 저어새의 회복은 한 종을 지켜낸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저어새가 살아가는 갯벌과 
습지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이자, 어업과 지역 주민의 삶을 지탱하고 기후변화와 재해의 영향을 
줄이는 중요한 자연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개별적인 보전 성과에 
그치게 하지 않고 우리 사회와 경제 전반의 변화로 확장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열리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의 첫 번째 글로벌 이
행 점검을 통해 2030년 목표 달성에 무엇이 부족하며, 앞으로 어떤 변화에 더욱 과감하게 나서야 
하는지 확인하게 된다.

한국도 이 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소비하고 어디에 투자하며 어떤 정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자연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자연을 지키는 일
은 정부나 환경단체,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기업과 시민을 포함한 우리 사회 모두가 함께 만들
어가야 할 변화이다. 자연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가능성을 믿는 데서 그치
지 않고, 우리 모두의 선택과 행동으로 실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박민혜

한국WWF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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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우리 지구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다양한 생명체의 보금자리이며, 이들은 경이로울 정도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모
든 생물의 다양성과 이들 간의 생태적 상호작용을 통틀어 생물다양성(biodiversity)이라고 한다. 

지구상의 다른 모든 생물종과 마찬가지로 인간 역시 생물다양성, 즉 자연에 의존한다. 자연은 우리에게 식량과 물, 깨끗한 공기를 제
공한다. 생물다양성은 영양분을 순환시키고 기후를 조절한다. 폭풍으로부터 해안가를 보호하고, 홍수를 완화하며, 토양 침식을 막는
다. 비옥한 토양, 수분과 해충 방제부터 아스피린, 페니실린, 새로운 암 치료제까지 모든 것이 생물다양성에 기반하고 있다. 정신적 회
복과 문화적 뿌리, 우리의 생계, 웰빙, 번영, 영성 그리고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까지 – 생물다양성이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1

생물다양성 변화의 측정

유전적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은 식물, 동물, 미생물에 존재하는 유전자와 대립유전자, 유전 
형질의 변이를 가리키며, 이를 통해 개체군이나 생물종은 변화하는 환경이나 새로운 위협에 
적응할 수 있다. 유전적 다양성을 보전하는 것은 생태계가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유지하도록 
돕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유하고 귀중한 유전 정보의 저장고를 보존하는 데 기
여한다.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은 한 지역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생물종의 다양성과 풍부도를 의미한
다. 여기에는 생물종의 수를 나타내는 종 풍부도(richness)와 각 생물종의 상대적인 개체수
를 나타내는 종 균등도(evenness)가 모두 포함된다. 종 다양성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독특한 생명체로 가득한 건강하고 회복탄력성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생물종이 멸종하고 
다양성이 감소하면 생태적 상호작용이 단절되고 시스템의 안정성도 떨어지게 된다.

개체군 다양성: 개체군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종의 개체군 내에서, 그리고 개체군 간에 나타
나는 개체, 형질, 행동, 유전적 구성의 변이와 분포를 의미한다. 개체군 다양성을 유지하면 생
물종이 미래의 기후변화와 새로운 질병, 달라진 서식 환경 속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적응력을 보존할 수 있다. 야생동물 개체군 내 개체수를 관찰하는 것은 해당 개체군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와 서식 환경 전반의 상태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생태계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은 숲과 초원에서부터 토양, 습지, 강, 호수, 산호초에 이르기까
지 한 지역 내에 존재하는 생태계 유형의 다양성을 뜻한다. 생태계 다양성은 다양한 생물종
과 생태적 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기능적 복잡성을 반영하며, 생태계의 회복
탄력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각 생태계 유형은 생명이 구성되고 유지되는, 고유하고 대체 불가
능한 방식을 보여준다. 생태계 다양성이 감소하면 그 생태계가 제공하는 기능과 서비스도 함
께 줄어든다.

기능적 다양성: 기능적 다양성은 생태계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의 역할과 행동, 형질의 
범위를 말한다. 수분, 영양순환, 분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물을 깨끗하
게 유지하며 생태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생태계 서비스: 깨끗한 공기와 물, 수분, 탄소 흡수·저장 등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을 말한다.

박스 1.1 생물다양성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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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을 포함한 자연의 다양한 측면은 서로 함께 작용하여 회복력 있는 생명 시스템을 만들고, 인간이 의존하는 생명 유지 기
반을 강화한다(박스 1.1). 이러한 기반이 훼손되거나 파괴되면 생태계가 갑작스러운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이는 
인간의 건강, 식량안보,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2 반대로 자연을 보호하고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생명 시스템의 회복탄력성
을 높여 인간의 안전을 증진시킨다.3

LPI는 시간 경과에 따라 관찰된 5,790종의 척추동물종(양서류, 조류, 어류, 포유류, 파충류)에 속하는 35,803개 개체군 규
모의 변화를 측정한다. 최신 LPI는 73% (73.2%) 감소를 보인다. 이는 조사 대상 개체군 규모가 1970년에서 2022년 사이 
평균 73%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오늘날 야생동물의 총 개체수가 1970년보다 73% 적다는 뜻은 아니다. LPI는 동물의 전체 개체수가 아니라 상대적 
풍부도 변화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개체수가 적은 소규모 개체군의 변화와 수천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개체군의 변화를 
함께 평균하여 산출한다. 또한 전체 생물종이나 개체군의 73%가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도 아니다. 실제로 조사 대상 개체
군의 약 절반은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지만, 글로벌 평균을 산출할 때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감소 폭이 더 크기 때
문에 이러한 증가분이 상쇄된다. 

2024 지구생명보고서는 73%(72.9%) 감소를 보고했다. 이는 지난 2년 동안 야생동물 개체군의 평균 규모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서로 다른 시기, 때로는 기존보다 더 이전 시기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개체군에서 얻은 새로
운 데이터가 LPI에 지속적으로 추가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수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점차 더욱 대표성 있는 지수로 발전
하고, 시간에 따른 평균 변화 추정치도 새롭게 수정되는 것이다. 2024 지구생명보고서와 비교하면 이번 데이터셋에는 967
개 개체군과 295종의 새로운 생물종이 추가되었으며, 669개 개체군의 데이터가 새로 갱신되었다.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조류나 포유류, 상업적으로 어획되는 어류와 같은 일부 생물종은 다른 종보다 모니터링이 더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수백 년에 걸쳐 생물다양성이 감소해 온 온대 지역의 생물종은 1970년 이후 더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열대 지역의 생물종보다 장기 모니터링 체계에 더 많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 
부족한 지역에서 더 많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 생물다양성이 더 풍부한 지역과 생물종 그룹의 개체
군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기술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LPI는 지구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나타내는 여러 척도 가운데 하나일 뿐, 생물다양성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도록 설
계된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LPI가 보여주는 감소 추세는 다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박스 1.2 LPI가 보여주는 것과 보여주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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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970년부터 2022년까지 5,790종의 척추동물종에 속하는 35,803개 관찰 대상 개체군을 바탕으로 산출한 글로벌 지
구생명지수(LPI). 흰색 선은 지수 값을 나타내며, 음영 영역은 지수 값의 통계적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지구생명지수 그래프의 Y
축에 로그 스케일(logarithmic scale)을 적용하여 지수의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시각화했다.5,6 

2026 지구생명지수: 무엇을 측정하는가?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 LPI)는 시간 경과에 따른 야생 척추동물종 개체군 규모의 평균적인 변화를 측정한다(박스 1.2). 
이러한 개체군은 대형 조류 번식 군락이나 박쥐 번식 집단처럼 수천 마리의 동물을 포함할 수도 있고, 단 몇 마리의 개체로만 이루어
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호랑이나 북극곰 같은 대형 포식자는 자연적으로 개체 밀도가 낮다.4  어떤 경우든 LPI는 절대적인 개체수가 
아니라 서로 다른 개체군의 상대적 풍부도 변화를 추적한다. 2만 마리에서 1만 마리로 줄어든 개체군과 200마리에서 100마리로 줄
어든 개체군은 후자의 감소 개체수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둘 다 50% 감소한 것으로 계산된다.5  이를 통해 서로 다른 개체군의 데
이터를 비교하고 하나의 지수로 통합하여 전반적인 추세를 추적할 수 있다. 이번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LPR)의 기
술 부록에는 전체 데이터 요약과 LPI 산출 과정이 담겨 있으며, 지수를 산출할 때마다 실시되는 민감도 검증을 확인할 수 있다. 2026 
LPR 기술 부록은 www.livingplanetindex.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5 

상대적 풍부도 변화를 측정하는 것은 보전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어떤 생물종 그룹이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는지 파악하
고, 생태계 훼손에 대한 조기 경보 신호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생물종 손실을 막는 행동을 촉진하고, 물 공급과 기후 안정화, 수분작용 
등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최신 글로벌 지구생명지수에 따르면, 1970년에서 2022년까지 전체 지수는 73.2%(범위: -78% ~ -67%) 감소했으며, 이는 연평균
2.5% 감소에 해당한다. 이 값은 5,790종의 척추동물종에 속하는 35,803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전 보고서보다 약 
300종이 추가된 규모이다(그림 1.1). 이는 지난 50여 년 동안 LPI에 포함된 관찰 대상 야생동물 개체군의 규모가 평균적으로 73% 감
소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인 추세는 감소세를 보이지만, LPI에 포함된 개체군 중 50%는 감소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안정적이거나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기술 부록에서는 여러 생물종과 지역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다양한 추세가 어떻게 종합되어 글로벌 지
수의 73% 감소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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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LPI는 육상, 담수(강과 호수), 해양 생
태계에서 생물종의 풍부도 변화를 측정하는 
세 가지 지수(그림 1.2)의 평균으로 산출된다. 
해양 지수는 52년 동안 59%(범위: -69% ~ 
-45%) 감소했으며, 연평균 1.7%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세 가지 생태계 가운데 가장 
완만한 감소세다. 해양 지수에 포함된 생물종 
중에서는 어류, 특히 관리되는 수산자원의 비
중이 크다. 남획으로 수년간 감소한 이후, 최근
에는 더 나은 인센티브, 규제 및 단속, 투명성을 
높이는 전자 모니터링·보고 시스템 등이 개체
수의 회복과 안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전
체적인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데 반영되었다.7,8  그러나 상어와 가오리를 비
롯한 다른 많은 해양 어류는 여전히 가파른 감
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감소는 글로벌 
평균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9,10 

육상 지수에는 숲과 사막, 초원 등 다양한 육
상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포함되며, 글
로벌 지수와 비슷한 수준의 추이를 보인다. 
69%(범위: -78% ~ -57%) 감소했으며, 연평
균 2.3% 감소했다. LPI에 추가된 새로운 데이
터 대부분이 이 지수에 반영되었으며, 254종
의 새로운 생물종이 포함되었다. 육상 생물다
양성 변화의 주요 요인은 자연 서식지의 손실
과 훼손이다.1 예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산림 
파괴 속도는 둔화되었지만 산림 손실은 계속
되고 있다. 1990년에서 2020년 사이 약 4억 
2,000만 헥타르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영구적인 농경지로의 전환이 가장 
큰 원인이다.11,12 

담수 지수는 전체적으로 85%(범위: -90% ~ 
-77%) 감소했으며, 연평균 감소율은 3.6%다. 
담수 생물종은 육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해 유
역 전반에 걸쳐 다양한 압력에 노출된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과 과도한 포획·채취, 서식지 변
화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위협에 직면해 있
다. 일부 생물종은 특정 수역에만 서식하기 때
문에 새로운 환경 조건에 적응하기 어렵다.13 예
를 들어 어류는 댐이나 물길 변경 등 서식지 변
화로 인해 위협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변
화는 필수적인 이동 경로를 차단할 수 있다.14 
수력발전 시설은 넓고 복잡한 서식지를 필요로 
하는 하마, 수달, 악어류, 대형 거북류 등 다른 
대형 담수 동물군에도 영향을 미친다.15 

생태계 유형에 따라 추세가 다른 것처럼, 지역에 따라서도 추세가 다르게 나타난다. 육상 및 담수 개체군의 추세는 생물다양성과학
기구(IPBES)의 지역 분류법을 적용해 산출되었다(그림 1.3).16 분석을 위해 아메리카 대륙은 북아메리카(캐나다, 미국)와 라틴아메
리카 및 카리브해(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카리브해 연안 지역, 남아메리카)로 세분되었다. 멕시코는 지리적으로 북아메리카에 속하
지만, 환경 변화 양상이 유사한 점을 반영해 여기서는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에 포함됐다. 각 지역별 LPI에 포함되는 데이터
의 양은 이용 가능한 생물종 모니터링 데이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이는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다. 각 지수에 포함된 생물종과 개
체군의 수는 그림 1.3에 제시했으며, 각 지역의 추세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2026 지구생명보고서 기술 부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2 1970년부터 2022년까지의 생태계 유형별 지구생명지수(LPI). 해양 생
물 1,801종의 16,458개 개체군, 육상 생물 2,773종의 12,461개 개체군, 담수 생물 
1,510종의 6,884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흰색 선은 지수 값을, 음영 영역
은 지수 값의 통계적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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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 관점에서 본 
생물다양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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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1970년부터 2022년까지 IPBES 지역별 육상 및 담수 개체군의 지구생명지수(LPI). 북아메리카는 938종의 척추동물 2,454개 개체군, 라틴
아메리카·카리브해는 1,405종 4,737개 개체군, 유럽·중앙아시아는 645종 4,868개 개체군, 아시아·태평양은 787종 4,664개 개체군, 아프리카는 759
종 2,622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산출했다. 흰색 선은 지수 값을, 음영 영역은 지수 값의 통계적 불확실성을 나타낸다. 각 종 그룹의 추세는 각 IPBES 지
역에서 서식하는 종의 수를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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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 손실/훼손: 한 생물종이 서식하는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며, 주요 서식지
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파편화 또는 질적으로 나빠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일반적
인 용도 변화의 원인으로는 농업 확장, 벌목, 운송, 주거용 또는 상업적 개발, 에너
지 생산, 광업 등이 있다. 담수 서식지의 경우 강과 하천의 파편화, 취수 등이 보편
적인 원인이다.17 해양 서식지는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연안 개발과 같은 활동뿐만 
아니라, 저인망 어업이나 준설작업과 같이 해저 서식지를 훼손할 수 있는 해상 활
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과도한 자원 이용: 과도한 자원 이용의 유형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인 남획이 있다. 
직접 남획은 생계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사냥이나 
밀렵, 채취를 말한다. 간접 남획은 어업의 혼획과 같이 의도하지 않게 목표로 하지 
않은 생물종이 희생될 때 발생한다. 

기후변화: 기온과 강수 양상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극한 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
도가 증가하면서 일부 생물종은 적합한 기후를 찾아 서식지 반경을 조정하면서 
적응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생물종에 미치는 영향은 대개 간접적이다. 기온 변화
는 이주나 번식과 같은 계절적 행동을 유발하는 신호를 교란해 생물의 행동과 환
경 조건이 맞지 않게 만들 수 있다.18 예를 들어 철새는 곤충 먹이가 출현하는 시
기에 맞춰 특정 서식지에 도착하도록 진화해 왔을 수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곤
충의 출현 시기가 앞당겨지면, 철새가 도착했을 때 먹이가 부족한 상황을 맞닥뜨
릴 수 있다.19 

침입종: 침입종은 공간과 먹이, 그 밖의 자원을 두고 토착종과 경쟁할 수 있으며, 
토착종의 포식자가 될 수도 있다. 

환경 오염: 환경 오염은 생물종이 생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생물종에 직접
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름 유출 사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생물종의 
먹이나 번식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등 간접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경과하면서 
개체군의 규모를 감소시킬 수도 있다.20,21

질병: 야생동물에 해로운 질병은 사람이나 생물종의 이동을 통해 새로운 지역으
로 확산될 수 있다. 기후변화, 서식지 훼손 등 다른 위협 요인은 생물종의 질병 취
약성을 높일 수 있다.22 

박스 1.3 주요 변화 요인 
주요 변화 요인은 생태계 유형과 생물종, 개체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LPI 데이터베이스에는 개체군의 추세뿐만 아니라 특정 개체군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에 대한 정보도 최대 3개까지 기록되어 있다(박
스 1.3, 그림 1.4). IPBES 지역별로 이 데이터를 살펴보면(현재 3,116개 개체군에 대해 확인 가능) 지역별 지수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북아메리카 지수는 1970년부터 2022년까지 28%(범위: 
-51% ~ +5%) 감소했으며, 이는 연간 0.6% 감소에 해당
한다(그림 1.3). 이 지역에서는 1970년 이전에 이미 자
연이 대규모 영향을 받았으며, 많은 생물종의 개체군이 
그 영향으로 낮아진 수준에서 안정되거나 증가하고 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감소 추세가 상대적으로 완
만하게 나타날 수 있다.23 개별 생물종의 보전 성공 사례
로는 해달(Enhydra lutris), 플로리다의 푸른바다거북
(Chelonia mydas), 그리고 댐 철거 이후 회복된 연어류 
등이 있다.24–27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수는 1970년 이후 모든 지
역별 LPI 가운데 가장 빠른 변화율을 보이며, 1970년부
터 2022년까지 95%(범위: -97% ~ -91%) 감소했다.(그림 
1.3). 이 지역에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7개 생물다양성
부국 가운데 6개국이 속해 있으며, 이들 국가는 특히 풍
부한 자연과 다양한 고유종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초
원, 산림, 습지의 전환과 댐 건설, 생물자원의 과도한 이용,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더 두드러지는 기후변화와 질병 등 
다양한 위협에 직면하며,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를 겪고 
있다. 일부 사례에서는 변화 요인들이 서로 영향을 주기
도 한다. 예를 들어 양서류는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염
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 29–31 

유럽 및 중앙아시아의 LPI는 23%(범위: -37% ~ -3%), 
연평균 0.5% 감소하며 모든 IPBES 지역 가운데 가장 완
만한 변화율을 보였다(그림 1.3). 북아메리카와 마찬가
지로 이 지역 역시 197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생
물다양성이 상당히 훼손된 상태였다. 특히 유럽에서는 
보전 노력에 힘입어 많은 포유류와 조류 생물종이 회복
되었지만, 담수어류와 양서류, 파충류는 여전히 감소하
고 있으며 다른 생물종 그룹에 비해 멸종 위험도 높은 
수준이다.32–34

그림 1.4 다양한 IPBES 지역에서 총 3,116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제시된 주요 변화 요인(서식지 손실/훼손, 과도
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침입종/유전자, 환경 오염, 질병)
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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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지수는 80%(범위:-91% ~ -57%) 감소를 보이
며, 이는 연평균 3.1% 감소한 것에 해당한다(그림 1.3). 
모든 분류군에서 평균적으로 감소 추세가 나타나는 가운
데, 모니터링된 담수어류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
다. 이 지역의 담수 생태계에 대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
기 때문에 연구를 확대하고 필요한 보전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35 남아프리카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함께 이
러한 집중적인 보전활동을 통해 코끼리 개체군이 번성할 
수 있었으며(제2장), 이는 보전 활동이 아프리카 대륙 고
유의 자연자원과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호하는 데 중요
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36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은 크고 작은 섬을 비롯해 다양한 
서식지가 분포하며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 세
계 인구의 약 절반에게 필수적인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한
다.37 이 지역의 LPI는 49%(범위: -72% ~ -8%) 감소했으
며, 이는 연평균 1.3% 감소한 것에 해당한다(그림 1.3). 
태평양 도서지역의 고유종을 위협하는 침입 외래종부터, 
메콩강 하류의 담수 생태계에서 나타나는 과도한 어류자
원의 이용과 서식지 훼손에 이르기까지 여러 변화 요인
이 작용해, 모든 생물종 그룹에서 평균적으로 감소 추세
를 보이고 있다.38–40 

유사한 추세를 보이는 그 외 생물다양성 지표 
LPI는 여러 지역과 생물군계, 생물종 그룹에 걸친 생물다양성 상태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그림 1.5a). 그러나 이는 전체 그
림의 일부에 불과하다. 생물다양성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만큼, 추가적인 지표를 함께 살펴보면 생물다양성의 다양한 
측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생물종 멸종 위험의 변화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 of Threatened Species)의 반복적인 평
가 결과를 종합해 생물종의 전반적인 멸종 위험 변화를 추적한다.41,42 지수가 낮을수록 평균적인 멸종 위험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
다. 모니터링된 모든 생물종 그룹에서 지수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는 멸종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1.5b). 멸종 
위험이 악화되고 국지적 멸종이 발생하면, 해당 생물종은 더 이상 생태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 이는 생태계 전체의 기능과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키며, 생산성과 인간의 웰빙 및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의 국지적 감소는 종
자 확산과 같이 숲을 유지하고 복원하는 핵심 생태계 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생태적 역할이 약화되면 숲의 온전성과 
숲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43

생물종 멸종의 변화
더 긴 시간에 걸쳐 보면, 개체군 풍부도의 감소는 생물종의 영구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과학자들은 최근의 식물 멸종 속도 추정치
를 포함해, 현재의 멸종 속도가 인류 출현 이전 시기보다 100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림 1.5c).44,45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우리가 지구 역사상 여섯 번째 대멸종을 초래하고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46,47 

생물다양성 온전성의 변화
생물다양성 온전 지수(Biodiversity 
Intactness Index)는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한 지역에 본래의 생물다양
성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를 추정한다. 
1800년 이후, 생태계 내 상호 연결된 
생물종 집합인 육상 생물군집의 온전
성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그림 
1.5d), 이는 특히 농업의 확대와 집약
화 등 토지 이용 변화의 영향을 반영
한다.48 온전성이 낮다는 것은 생물군
집이 생태계의 생산성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
진다는 뜻이다.

그림 1.4 다양한 IPBES 지역에서 총 3,116개 개체군을 
대상으로 제시된 주요 변화 요인(서식지 손실/훼손, 과도
한 자원 이용, 기후변화, 침입종/유전자, 환경 오염, 질병)
의 비율.

그림 1.5 a–d 지표는 여러 기간에 걸쳐 생
물다양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지구생명지
수(a)를 통해 동물 개체군을 추적해 자연
의 최근 변화를 해석한다.6 적색목록지수(b)
는 생물종 그룹의 멸종 위험을 나타내며 최
근 추세와 향후 위협을 보여준다.42 멸종률
(c)는 1500년부터의 장기적 추세를 보여
주며, 멸종된 것으로 알려진 생물종의 누적 
수를 추적한다.1 배경 멸종률은 문헌을 참
고했다.47 범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적색
목록을 참고할 수 있다.41,42 생물다양성 온
전 지수(BII)(d)는 장기적 추세를 강조하며, 
1800년대 대비 육상 생물다양성이 얼마
나 온전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49 
BII의 과거 데이터(1800~1990년, 실선)는 
0.25도 해상도의 LUH2 토지 이용 데이터
를 활용해 산출했으며, 최근 데이터(2000
년 이후, 점선)는 더 높은 해상도의 토지 이
용 데이터를 활용하고 과거 추세와 맞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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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적색목록지수(Red List Index) 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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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생물다양성 온전 지수(Biodiversity Intactness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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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가?
전반적으로 이 네 가지 지표는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이러
한 주요 통계만으로는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그 이면에는 생물종 개체군의 급격한 감소를 
멈추고, 때로는 감소 추세를 반전시킨 보전 노력의 성과가 숨어 있다. 1993년 이후 보전 활동을 통해 
32종의 조류와 16종의 포유류가 멸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50 여러 연구에서도 생물종 
중심 프로그램, 보호·보전지역, 서식지 복원, 지속가능한 관리 등 다양한 보전 활동이 효과를 낼 수 있
음을 보여준다.51

글로벌 LPI 데이터에는 척추동물 개체군의 감소세를 성공적으로 완화하고, 나아가 회복까지 이끌어 
낸 보전 개입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52,53 실제로 LPI에 포함된 개체군 중 50%는 안정적이거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이 중에는 지속적이고 표적화된 보전 개입을 통해 개체군 감소를 막고 회복
으로 전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다.5

예를 들어, 해달(Enhydra lutris)은 상업적 모피 거래를 위한 과도한 포획으로 19세기 말 멸종 직전
까지 내몰렸다. 이후 법적 보호와 개체군 보전 이주를 병행하면서 해달의 개체수는 증가했다.54,55 현
재 해달은 한 세기 넘게 자취를 감췄던 과거 서식 범위(동아시아부터 북아메리카까지)의 일부 지역에 
다시 서식하고 있다.24,25 

지역 및 토착민 공동체의 참여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마사캄빙섬
(Masakambing Island)에서는 심각한 멸종위기종인 노랑볏 유황앵무(Cacatua sulphurea)의 포획, 
소유 또는 운송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마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는 불과 10년 만에 개체수가 두 배
로 늘어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56 이 생물종은 애완 조류 거래로 인해 한때 개체수가 급격히 감
소한 바 있다.57 

멕시코 바하칼리포르니아 반도(Baja California) 앞바다의 섬에서 번식하고 먹이활동을 하는 많은 
해양 조류 종은 토착 야생동물을 잡아먹고 식물을 과도하게 먹어치우는 외래 포유류의 영향으로 피
해를 입었다. 이에 과달루페섬(Guadalupe Island)에서는 2003년부터 들염소와 들고양이를 제거하
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레이산앨버트로스(Phoebastria immutabilis) 개체군이 급증해 2014년에
서 2019년 사이 454% 증가했다.58,59 

이러한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공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서
로 협력하며 지속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이다. 보호·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정책을 통과시키는 등 지역
사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개별 개체군의 감소를 멈추거나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개별적인 행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LPI 추세를 반전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생
물다양성울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속적인 보전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또
한 식량, 에너지, 금융 분야에서 비롯되는 생물다양성 손실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60,61 

회복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각각의 회복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사람들이 확
신을 가지고 행동했기에 가능했다. 해달을 야생으로 돌려보낸 사람들은 개체수가 실제로 회복될 지 
알 수 없었다. 마사캄빙섬 주민들 역시 자신들이 만든 보호 규정으로 10년 안에 개체수가 두 배로 늘
어날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 자연보전에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많으며, 
의사결정자 자신은 그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는 변화를 목표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많다.

보장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해 행동할 수 있는 역량을 심리학자들은 ‘희망’이라고 부른다. 이는 낙관주의
도, 순진한 믿음도 아니다. 희망은 하나의 태도이며 훈련을 통해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이다. 다음 장에서는 
희망이 이 보고서 전반에 걸쳐 설명하는 시스템 전환에서 왜 중요하며,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LPI 추세를 반전시키고,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속적인 보전활동을 
이어가야 한다.

제
1장

제
1장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35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37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36

제
2장

희망의 과학
희망은 고정된 특성이 아니며, 단순한 긍정적 감정 이상의 것이다. 낙관이나 막연한 기대와도 다르다. 희망은 사람들이 어렵고 불확실
한 과제에 계속 관여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62 성공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행동으로 옮기고, 
그 행동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 때 희망은 만들어진다. 

심리학에서 희망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63,64 첫 번째는 목표(goal)다. 목표는 개인의 가치관과 정체성, 문화에 기반하며, 무엇을 
잃지 않을지보다,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를 중심으로 설정된다.65,66 두 번째는 경로(pathway)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 과정이 불확실하고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조정이 필요하더라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한다. 67 세 번째는 
주체성(agency)이다. 이는 자신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할 수 있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다. 주체성은 불확실한 상
황에서 의도가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68 

이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존재하고 서로 맞물려 작용
할 때 희망은 지속된다.69 목표는 방향을 설정하고, 경
로는 나아갈 길을 제시하며, 주체성은 추진력을 만든
다(그림 2.1).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강화시킬 때 희망은 더욱 견고해지며, 이를 통해 개인
과 집단은 상황이 변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변
화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일부 연구는 이 
틀이 다양한 문화권에서 유효하다고 보지만, 다른 학
자들은 서로 다른 세계관에서 희망이 어떻게 경험되
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단계라고 
주장한다.70,71 

보전에서 중요한 두 가지 구분이 있다. 첫째, 희망은 낙
관과 다르다. 낙관은 자신이 무엇을 하든 미래가 좋아
질 것이라는 기대이며, 환경 문제에 대한 낙관적인 메
시지는 사람들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만들어 행동을 
위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떨어뜨린다.72,73 둘째, 희망은 
거짓 희망과 다르다. 거짓 희망은 사실을 외면하고, 비
현실적인 기대를 부풀리며, 경로가 막혔을 때도 이를 
조정하지 않는다.74 반면 진정한 희망은 근거에 기반하
며, 무엇이 효과가 있고 없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
라보며, 근거에 따라 필요한 경우 경로를 수정한다.

희망의 힘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멈추고 그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동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전환은 
기술적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문화적·윤리적·정치적·경제적·심리적 측면까지 아우른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비전을 갖고 
꾸준히 행동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사람들이 변화에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 동시에,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자
연을 지켜온 지역사회가 가진 가치와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자연과 우리의 관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전환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원 중 하나가 바로 희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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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희망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목표와 주체성,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가 결합
될 때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계
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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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터만으로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LPI의 감소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대응을 유도하기 어
렵다. 사람들이 행동에 나서는 경우는, 어떤 정보가 자신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과 연결되고,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는 방법을 
찾아내며, 자신의 노력이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낄 때이다.65,74 우려는 크지만 주체성이 낮은 경우 전
형적인 반응은 행동이 아니라 회피, 부정, 또는 무력감으로 나타난다.65,74 우려가 주체성, 이를 뒷받침하는 사회적 환경과 결합되면 이
는 지속적인 참여의 토대가 된다.78–80 

이 장의 뒷부분에서 소개하는 네 가지 생물종 회복 사례는 희망의 세 가지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다. 호랑이 회
복 사례의 경우, 명확한 목표(야생 개체군 두 배 증가)가 있었고, 이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보호지역, 밀렵 단속, 국경을 넘는 협력)가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레인저부터 국가 정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준에서 집단적 주체성이 더해지면서 이러한 노력이 더욱 강화되었
다. 참다랑어 회복 사례에서는 명확한 회복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어획 할당량을 경로로 삼았으며, 지역 수산관리기
구와 소매업체, 요리사, 소비자가 함께 집단적 주체성을 발휘했다. 이 각각의 회복 사례는 희망이 큰 규모로 작동한 결과다.

함께 만드는 희망
보전 성과를 이끌어내는 희망은 거의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희
망은 집단과 공동체, 연합, 기관이 공유하는 것이며, 개인의 노력이 더 큰 목표의 일
부라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81–83 

사회인지이론은 함께 작동하는 세 가지 형태의 주체성을 구분한다.68,79 개인적 주체
성(individual agency)은 목적이 있는 선택으로, 산림 파괴와 연관된 제품을 피하
는 등 생활방식과 소비에 관한 선택이나 투표와 같은 시민 행동을 포함한다. 집단적 
주체성(collective agency)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힘에 대한 집단의 공유된 믿음
이며, 지역사회 보전활동과 사회운동에서 나타난다. 대리 주체성(proxy agency)은 
단체에 기부하거나, 캠페인을 지지하거나, 혹은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대표자를 선
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해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84–86 

대부분의 중요한 보전 성과에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지만, 변화의 원동력이 되
는 것은 집단적 주체성이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고, 기관이 참
여 기반의 거버넌스와 포용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때 참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이는 결과가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참여를 지
속할 수 있도록 한다.82,87,88 이런 맥락에서 희망은 공동의 목표와 상호 신뢰로 정의되는, 공유된 자산이다.82,83 아마존 열대우림 20만 
헥타르를 석유 채굴로부터 지켜낸 토착민 와오라니족(Waorani)의 운동은 공동체가 함께 행동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89 
2019년 9월 한 주 동안 125개국에서 600만 명을 결집시킨 전 세계 청소년 기후운동은 스웨덴 의회 앞에 홀로 앉아 있던 15세 청소
년 한 명으로부터 시작되었다.90,91 2024년 하와이에서는 청소년들이 주도한 소송을 통해 교통 부문 탈탄소화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주정부의 공약을 이끌어냈다.92 2018년 에콰도르 시난게(Sinangoe)의 코판족(A'i Cofan)은 조상 대대로 이어온 땅에서 52건의 
금광 채굴권을 무효화하는 헌법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이는 에콰도르 전역에서 토착민 협의의 선례가 되었다.93 

이러한 보전 성과 가운데 처음부터 성공이 보장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사람들이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자신의 노력이 의미가 있
을 것이라 믿고, 함께 행동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것이 바로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집단적 주체성의 모습이며, 보전 목표의 달성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만한 지표다.

모두에게 주어지지 않는 희망 
희망의 구성 요소(목표, 주체성, 경로)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는다. 빈곤, 인종, 성별, 계층, 장애, 강제이주 또는 많은 토착민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박탈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주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
다.94,95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배제, 불안정한 토지 및 자원에 대한 권리, 전통적 관행의 범죄화, 그리고 환경적 부담과 혜택의 불평등
한 분배는 모두 소외된 집단이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한다.96,97 이러한 상황에서 주체성이 낮은 것은 개인의 문제
가 아니라, 인정과 발언권, 권한을 부정하는 시스템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제약이다.98 

그러나 소외되었다고 해서 주체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례에서 소외된 집단이 권리를 보장받고 인정받으며,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들의 웰빙과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가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99,100 이러한 맥락에서 주체성
은 흔히 문화적 연속성, 연대감, 인간을 넘어선 세계와의 상호혜택 관계, 그리고 오랜 저항과 자연을 지켜온 전통 등을 통해 나타난
다.101 토착민 여성, 아프리카계 공동체, 소규모 어민, 목축민, 농민 단체가 주도하는 운동은 구조적 불평등 속에서도 희망을 키워갈 
수 있음을 반복해서 보여주었으며, 이는 외부에서 주어진 의제만이 아니라 주권과 정의,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함으로
써 이루어졌다. 102

보전 분야에서 희망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질적인 자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된 집단을 단순히 기존의 절차에 참여시키는 데 그쳐
서는 안 된다. 다양한 지식 체계와 세계관을 존중하고, 주체성이 발휘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96,103 

많은 사례에서 소외된 
집단이 권리를 보장받고 
인정받으며, 거버넌스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때 이들의 웰빙과 
생물다양성 보전 성과가 
모두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전 성과를 이끌어내는 
희망은 거의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희망은 집단과 공동체, 연합, 
기관이 공유하는 것이며, 
개인의 노력이 더 큰 목표의 
일부라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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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탄력성과 희망
희망이 방향과 추진력을 제공한다면, 회복탄력성은 성과가 정체되거나 후퇴할 때도 좌절을 이겨내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회복탄력성은 묵묵히 견디는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심리적·사회
적·생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역동적인 능력이다.104,105 개인 차원에서 이는 사람들이 절망이나 무관
심, 부정에 빠지지 않고 생물다양성 손실이라는 어려운 진실을 마주할 수 있게 하는 인지적·정서적 역
량을 의미한다.106 이는 의미 형성과 감정 조절, 그리고 당장의 결과보다 더 중요한 가치와 연결하는 과
정을 통해 형성되며, 이를 통해 우려를 지속적인 행동으로 바꿀 수 있게 한다.65,107 

개인의 회복탄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희망이 집단으로 공유될 때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 역시 관계망과 사회 제도, 공동의 관행 전반에서 발휘될 때 극대화된다.108 

강한 사회적 유대와 포용적 거버넌스, 문화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공동체는 보전 목표에 집중하면서
도 생태적 변화에 더 잘 적응한다.105 희망과 회복탄력성은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한다. 희망은 가치 있
는 미래를 향한 행동을 이끈다면, 회복탄력성은 어려움이 생기거나 주체성이 시험받을 때도 그 행동
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심리적·관계적·제도적 여건을 지켜준다. 

희망의 확산
공동의 행동은 놀라운 보전 성과를 이뤄냈다. 다음에 소개하는 네 종의 상징적인 생물종은 대륙과 
지역사회, 문화, 정부, 기업, 과학자,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공동의 노력을 통해 회복되고 있는 사례다.

이러한 사례들은 희망이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준다. 상실에 대한 두려움은 공동의 회복 목표로 전환
된다. 과학에 기반한 경로가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고, 공동의 행동과 제도적 차원의 의지와 노력으
로 더욱 강화된다. 성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초기의 불확실성을 견디는 힘은 신뢰, 
참여, 그리고 가시적인 진전을 통해 지속된다. 

희망이 집단으로 공유될 때 
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회복탄력성 역시 관계망과 
사회 제도, 공동의 관행 
전반에서 발휘될 때 
극대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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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70% 증가
2010년에서 2025년 사이 전 세계 야생 호랑이(Panthera tigris) 
개체수는 70% 넘게 증가했다. 이는 오랫동안 이어진 감소 추세
가 반전된 것으로 확인된 첫 사례다. 무인카메라 추정치에 따르
면, 야생 호랑이 개체수는 3,200마리에서 약 5,700마리로 늘어났
다.109,110 이러한 성과는 다양한 차원의 공동 행동을 통해 이루어
졌다. 국가별 호랑이 개체군 회복 계획, ‘글로벌 타이거 이니셔티브
(Global Tiger Initiative)’를 통한 국가 간 공약, 전문화된 레인저 
인력, 보호지역 확대, 국경 간 불법거래 단속, 수요 감소를 위한 캠
페인 등이 함께 추진됐다.111 
이 가운데 어느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을 것이다. 호
랑이의 회복은 정부와 토착민, 지역공동체, NGO, 기부자, 그리고 
그 밖의 파트너들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이어가고 함께 행동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회복세는 여전히 취약하며, 
호랑이가 서식하는 지역은 여전히 과거 서식 범위의 8% 에도 미
치지 못한다.112 호랑이는 여전히 멸종 위기(Endangered) 등급으
로 분류되며, 지금까지의 성과를 유지하려면 지역사회 주도의 공
존 활동과 인간-야생동물 갈등 관리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113–115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추세는 반전되었다. 이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변화다.

대서양 및 태평양참다랑어  
    개체군 회복
2010년까지 대서양참다랑어(Thunnus thynnus) 개체군은 80%나 감소하며 위기(Endangered)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태평양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는 어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때의 개체군 규모의 2%까
지 급감하여 취약(Vulnerable)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두 종 모두 멸종으로 향하는 추세를 보이자, 각국과 관
련 산업계는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결단력있는 조치를 취했다. 현재 두 종 모두 남획 상태나 우려종(species 
of concern)으로 간주되지 않을 정도로 회복되었다.116 이러한 회복은 소비자 캠페인, 공급업체 불매운동, 요
리사와 소매업체의 참여, 레저 낚시 규제 개선, 그리고 어획 할당량 축소, 크기 제한, 산란구역 보호, 항구 모
니터링 등을 도입한 지역 수산자원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117–124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가운데 회
복세를 유지하려면 회복력 기반의 관리 방식과 지속적인 관리·감시, 특히 불법·비규제 어업에 대한 지속적
인 주의가 요구된다.

푸른바다거북  
    위기(Endangered)에서 관심대상  
     (Least Concern)으로 하향 조정
2025년 푸른바다거북(Chelonia mydas)은 IUCN 적색목록에서 위기(Endangered)에
서 관심대상(Least Concern)으로 등급이 하향된 최초의 바다거북이 되었다.130 이러한 
회복은 약 80개 이상의 국가에 걸친 산란지에서 50년간 이어진 보전 노력의 결과다. 여기
에는 암컷과 알의 보호, 해변 관리, 조명 시설 규제, 거북 탈출 장치를 포함한 혼획 저감 조
치, 불법 포획 단속, 그리고 지속적인 지역사회 참여 등이 포함된다.131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된 산란지의 연간 산란 활동은 2011년 약 41만 9,000회에서 2024
년 약 52만 6,000회로 증가했다.130 이번 등급 하향은 종착점이 아니라 중요한 이정표다. 
중남부 및 서태평양, 동태평양, 북인도양, 지중해의 여러 하위 개체군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해 산란 해변에 가해지는 압력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
도 여러 주체가 세대를 넘어 하나의 목표를 위해 행동할 때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
여주었다.

각 회복 사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지만 모두 같은 구조를 따른다. 명확한 목표, 그 목표로 향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여러 층위에서 발
휘되는 주체성, 그리고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노력이다. 이 모든 일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가 가치 있고, 함께 노력할 가치가 있다
고 판단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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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아프리카 코끼리  
    일부 지역에서 증가
아프리카사바나코끼리(Loxodonta africana)는 서식 범위 대부분에서 감소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멸종위기종(Endangered)으로 분류되지만, 남아프리카 일부 지역
의 개체군은 증가하고 있다.125 그 차이를 만든 것은 거버넌스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지역사회에 코끼리 보전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자연자원 관리의 혜택을 직접 얻는 지역사
회에 야생동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했다.126,127 
이러한 현장의 노력은 불법거래 대응, 사법제도 개혁, 부패 감소를 통해 더욱 강화된
다.128,129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개체 밀도가 높아지면서 인간-야생동물 갈등과 지역적 과
잉 개체로 인한 서식지 훼손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회복의 근
간인 공동의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의 주체성은 굳건히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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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위한 전략적 자원으로서의 희망
개체수가 70% 증가한 야생 호랑이, 상업적 멸종 위기에서 벗어난 참다랑어, 여러 압력 속에서도 건강한 개체군을 유지하고 있는 코끼리, 
위기(Endangered)에서 관심대상(Least Concern)으로 등급이 하향된 푸른바다거북. 이 사례들은 수년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개인
과 공동체, 제도 차원에서 희망이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여전히 불안정하다. 현재 보전 활동의 대상인 생물종조차 그 장기적인 생존과 더 넓은 범위의 생물다양성을 위협하
는 환경 변화의 근본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 없이는 계속 감소할 것이다.132 보전은 근본적으로 자연과 상충하는 경제·정치·
사회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진다. 단일 종 단위로 보전하는 방식으로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해결할 수 없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시
스템 차원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는 한, 아무리 놀라운 성과를 거두더라도 그 성과를 지속하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총체적 변화, 즉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시스템 전환이다(그림 2.2).103 총체적 변화는 생물종별로 하나씩 대응하는 
점진적 노력을 넘어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 전환 
	  과도한 자원 소비로 서식지를 훼손하는 식량 시스템 전환133 
	  매년 수조 달러를 자연을 훼손하는 활동에 유입시키는 금융 시스템 개혁134 

이처럼 규모가 크고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일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성공적인 공동의 노력조차 아
무런 의미가 없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135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느낄 필요는 없다. 희망은 개인이나 기관, 연합체가 각자의 힘만으로는 실현할 수 없는 더 큰 목표를 향한 노력
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자원이다.75,79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고, 경로는 목표에 이르는 길을 제공한다. 주체성, 특히 집단적 주
체성은 노력이 의미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 이러한 요소들이 시간이 지나며 서로 맞물려 작용할 때, 전환은 가능해지며, 역사는 이
러한 변화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이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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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시스템의 전환. 식량·농업 및 에너지 부문, 이들을 뒷받침하는 금융 흐름을 전환하는 것이 생물다양성 손
실을 멈추기 위한 우선과제다. 화살표는 위에서 아래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나타낸다. 자본 배분이 부문별 활동을 형성하고, 부문별 활동이 직접
적 변화 요인을 만들어내며, 이러한 직접적 변화 요인이 생물다양성 손실의 규모를 결정한다. 서식지 손실(30%), 과도한 자원 이용(23%), 기후변
화(14%)가 육상·해양·담수 생태계에 걸친 생물다양성 손실의 67%를 차지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은 식량·농업 및 에너지 부문에서 비롯된다. 서
식지 손실은 육상 및 담수 생태계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이며, 해양 생태계에서는 남획이 주요 원인이다. 기후변화는 생태계 유형 
전반에 비교적 고르게 영향을 미친다. 수치는 IPBES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관한 글로벌 평가보고서(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제2.2장 2.2.6.2절에서 인용했으며, 163건의 다중요인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한
다.136,137  직접적 변화 요인의 비중은 절대적 규모가 아닌 상대적 영향을 나타낸다.1 농·수산업, 에너지, 금융이라는 구분은 IPBES 전환적 변화 평가
(Transformative Change Assessment)의 분류를 따른 것으로, 해당 평가에서는 농업, 임업, 수산업, 에너지, 인프라를 제시된 직접적 변화 요인
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부문으로 규정하고 있다.61

금융

부문별 
요인

직접적 변화 요인
생물다양성 손실에

생물다양성 
손실 

식량 에너지

 67%
서식지 손실

30%
과도한 자원 이용

23%
기후변화

14%
기타 (33%)

환경 오염, 
외래침입종 및 

기타 요인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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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개념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시스템이 중대한 임계점을 넘어선 이후, 바람직한 변화가 스스로 증폭되면서 되돌리기 어려워지는 지점을 의
미한다. 이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는 기존의 강력한 저항 요인이나 변화를 억제하는 피드백이 대체로 우세하기 때문에 진전이 느리
고 일정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반면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변화가 서로를 강화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새로운 상태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다(그림 3.1). "긍정
적"이라는 표현은 본질적으로 주관적이지만, 여기서의 개념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번영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지속가능성과 사회 
정의의 목표를 바탕으로 한다.140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는 사례로는 재생에너지로의 빠른 전환, 저탄소·무탄소 이동수단의 광
범위한 확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변화, 네이처 포지티브 농업 방식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141

전환을 위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
앞 장에서는 희망이 목표와 경로, 주체성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과학이며 집단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희
망의 심리학에서 나아가, 시스템 차원에서 경로와 주체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본다. 

제2장에서 소개한 회복 사례들은 조직화된 공동의 행동이 개별 생물종의 감소를 되돌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호랑이와 참다랑어, 남
부 아프리카 코끼리, 푸른바다거북의 회복은 명확한 목표와 목표로 향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수십 년에 걸친 지속적인 공동의 노
력으로 이루어진 실제 승리다. 그러나 전 지구적 차원에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려면 이와는 다른 수준의 변화, 즉 생물다양성 감
소를 초래하는 시스템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생물다양성 감소는 세 가지 시스템에서 비롯된다.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다. 
식량 및 농업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의 가장 큰 원인이다. 금융 시스템은 이 두 시스템의 파괴적인 활동을 지속시키는 자본을 공급한다. 
이러한 시스템을 전환하는 일은 하나의 생물종을 회복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과제이며, 표면적으로는 더 더디고 힘들며 해결하기
도 어려워 보인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요인들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고, 이를 유지하려는 이해관계의 힘은 강력하다. 게
다가 시스템 전환에 필요한 시간은 현재 위기의 시급성을 따라가기 어려워 보인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positive tipping points) 프레임워크를 소개하고, 희망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와 어떻게 시스템 전체를 전환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복잡한 시스템의 변화가 항
상 느리고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압력이 축적되다가 임계점을 넘어서면서 변화가 스스로 증폭되
는 단계에 이른다.138,139 이것이 바로 티핑 포인트다. 이 장에서는 2030년까지 요구되는 규모와 속도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감
소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알아본다. 이를 위해 변화가 이미 뚜렷하게 가속화되고 있
는 에너지 부문의 전환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프레임워크가 에너지, 식량, 금융 시스템을 전환하고 생물다양성 감소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그림 3.1 소규모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더라도 시스템
이 그 압력(또는 변화 요인)을 흡수할 수 있는 한 시스템은 현
재의 상태(A, 보라색 원)에 머문다. 그러나 압력(B)은 점진적
으로 또는 충격을 통해 시스템을 티핑 포인트(C, 검은색 원)까
지 밀어붙일 수 있다. 시스템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변화
의 속도가 빨라지고(D), 이후 새로운 안정 상태(E, 청록색 원)
에 도달한다.142

압력

현재 상태 

티핑 포인트(임계점)

B
D

새로운 상태

A

C

E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46



20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49

20
26

 지
구

생
명

보
고

서
 

48

부정적이거나 유해한 지구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는 피해야 하는 반면,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의도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는 일반적으로 지속가능성과 정의라는 목표에 부합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속불가능한 시스템의 안정을 깨뜨리기 위한 의도적인 전
략과 개입이 필요하다. 시스템 전환은 하나의 개입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드물다. 정치적·행동적·기술적 역학이 서로 상호작용하
며 강화되는 과정에서 일어난다.144 정책은 규칙과 인센티브를 바꾸고, 기술 발전은 대안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며, 변화하는 사회적 규
범과 행동은 사회적 수용성을 다시 규정한다. 이러한 역학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 빠른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박스 3.1 사회생태적 증폭 피드백
거버넌스와 사회적 규범의 변화는 생태적 역학과 상호작용하며 강력한 증폭 피드백(amplifying feedback)을 만들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양보호구역 지정 정책은 효과적인 보호를 통해 개체군이 기하급수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임계점에 도달
하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빠른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145 이러한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면 파급효과로 주변 어장에도 혜
택이 돌아가고, 이는 지속적인 보호와 규정 준수를 촉진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만들어낸다.146 어떤 경우에는 해양보호구역
이 산호초 재생을 포함한 광범위한 생태계 회복에 기여했으며, 생물다양성, 관광, 어업, 식량안보에도 혜택을 가져왔다.147,148 
이는 지역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피드백 루프의 한 사례다. 

공동자원에 대한 공동체 기반 거버넌스는 또 다른 생생한 사례를 보여준다.149 예를 들어 인도 농촌 일부 지역에서는 전통적
인 빗물 저장 시설인 조하드(johad)를 복원하고 지역사회가 지하수를 관리하면서 사회적 티핑 포인트가 나타났다. 조하드 
복원으로 얻는 혜택이 커지면서 지역사회가 더 많은 조하드를 복원하기 위해 협력하기 시작한 것이다.150 이용 가능한 수자
원이 늘어나면서 식생이 회복되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여성의 노동 부담은 줄어들고 남성들은 다시 마을로 돌아왔
다. 사회적 규범과 생태적 피드백, 그리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체감하는 혜택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모
두에 지속적인 긍정적 효과가 나타났다.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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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핑 역학의 변화 단계
긍정적 티핑 역학은 흔히 S-곡선으로 표현되는 세 가지 큰 변화 단계, 즉 여건 조성(enabling), 가속화(accelerating), 안정화
(stabilizing) 단계를 거친다(그림 3.2).151 여건 조성 단계에서는 변화를 가로막는 기존의 장애물이나 고착 상태를 약화시킨다. 또한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방식의 역량을 높이고 확산을 촉진하는 데 개입이 집중된다(그림 3.2b, 박스 3.2). 혁신이 개발되
고 초기 수용자들이 실험과 학습에 참여하는 동안에는 초기 성장이 더디게 나타난다. 시스템에 따라 여건 조성 단계는 몇 년에서 수
십 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새로운 혁신의 채택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지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다. 가속화 단계에
서는 증폭 피드백이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강화하면서 새로운 것이 기존의 것을 빠르게 대체한다(그림 3.2a, 박스 3.1). 안정화 단계에
서는 전환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술이나 방식의 채택 속도가 둔화된다. 새롭게 자리 잡은 시스템은 회복탄력성을 갖추
고 안정적으로 정착된다.

그림 3.2 티핑 포인트와 S-곡선의 관계: (a) 
티핑 포인트 곡선: 시스템은 현재의 안정
된 상태(A)에 머무르다가 점진적으로 또는 
충격을 통해 티핑 포인트(TP)까지 밀려난
다.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증폭 피드백이 시
스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안정 상
태(B)에 이르게 한다. (b) 티핑 역학의 변
화 단계(S-곡선): S-곡선을 따라 긍정적 티
핑 역학은 여건 조성(enabling), 가속화
(accelerating), 안정화(stabilizing)라는 
세 가지 큰 변화 단계를 거친다. 여건 조성 
단계에서는 새로운 시스템 상태를 향한 목
표가 혁신과 실험, 학습을 이끈다. 증폭 피드
백이 억제 피드백(dampening feedback)
보다 커지면 변화는 자기강화적으로 전환
되면서 티핑 포인트(TP)에 이르고 가속화 
단계로 들어선다. 안정화 단계에서는 전환
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기술이
나 방식의 채택 속도가 둔화된다.152 

a.    

b.  

티핑 포인트(임계점)TP

TP

A

B

S-곡선

여건 조성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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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현재 진행 중인 재생에너지 전환, 특히 태양광 발전은 S-곡선의 궤적을 따르고 있다.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중요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긍정적 티핑 역학은 다양한 사회적 혁신에서도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공보건(공공장소 흡연 금지 등), 공공안전 규제(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 규범(혼인 평등권 등) 등이 이에 
해당한다.154,155 

모든 시스템이 똑같은 정도로 티핑 역학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태양광 패널 설치나 금연처럼 쉽게 확산할 수 있는 변화는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높은 자본 비용이 들거나 대체 속도가 느리고,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관행에 기반한 시
스템은 변화 속도가 더딘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시스템의 전환을 이끌어내려면 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개입을 서로 조율하며 추진해
야 한다.156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과도한 기대를 갖는 것을 피하고, 각 변화 단계에서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개입에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사회적 확산: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행동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이
를 따라하며, 새로운 채택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후의 채택을 막는 장벽이 낮아진다.154 예
를 들어 한 사람이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다른 사람들도 이를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사회적 확산의 범위와 속도를 극적으로 높일 수 있다. 

규모의 경제: 생산량이 증가하면 제품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한다.157 초기 전기차(EV)
는 휘발유나 경유 차량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지만 현재는 가격이 크게 낮아졌다.

경험을 통한 학습: 생산 경험이 축적되면 제조 효율성과 제품의 품질 또는 성능이 향상
된다. 지난 30년간 배터리 비용은 99% 줄어든 반면 에너지 밀도(배터리 무게 대비 저
장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는 5배 증가했다.158,159 

기술적 강화: 하나의 기술이 사용되면 이를 보완하는 기술과 방식의 개발이 촉진되어 
해당 기술의 활용 가치가 높아진다. 예를 들어 전기차 수가 늘어나면 이를 지원하기 위
한 충전 인프라도 확대된다.160 

정치적 증폭: 변화가 진행되면서 추가적인 정책을 강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161 예를 들어 청정 기술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정치적 지지도 강해진다.

정책적 증폭: 정책은 특정한 시장 선택이나 투자에 대해 보조금, 세액 공제 또는 기타 
재정적 인센티브나 혜택을 제공한다. 태양광 패널 설치에 대한 세액 공제를 예로 들 수 
있다(그림 3.3a).162 

고착 상태: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적 관성이 변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기관과 문화 집단은 기존의 관행과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려 하며, 건물·교통망·송
유관 같은 인프라는 교체에 많은 비용과 어려움이 따른다.163 

정치적 억제: 정치적 반대와 로비는 정책 추진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이해
관계자들은 비용과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이용해 청정에너지 전환에 반대할 수 있
다(그림 3.3b).164 

억제 정책: 기존 정책이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저해한다.165  

부정적 담론: 기득권을 가진 이해관계자들은 의구심과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허위정보
를 유포할 수 있다. 기후과학에 의문을 제기하는 산업계 후원 연구들이 대표적인 예다.

변화에 저항하는 억제 피드백(Dampening feedback)은 극복하거나 무력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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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3.2 증폭 및 억제 피드백 메커니즘
증폭 피드백(amplifying feedback) 메커니즘은 변화의 가속을 촉진하고, 변화가 스스로 확산되는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3.3 증폭 피드백(amplifying feedbacks)과 억제 피드백(dampening feedbacks): (a) 청정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보여주는 증폭 피드백 루
프. (b) 산업계의 로비가 청정 기술 전환을 위한 정책 지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억제 피드백 루프.15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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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과 긍정적 티핑 연쇄
긍정적 티핑이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분야와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행동들이 서로 상
호작용하면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긍정적 티핑 연쇄(positive tipping cascades)를 만
들어낼 수 있다.160  에너지 시스템에서 배터리 에너지 저장 비용의 급락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는 
계기가 되었다. 저렴해진 재생에너지는 다시 그린수소(green hydrogen) 생산의 경제성을 개선하고, 이는 그린스틸(green steel) 생
산이나 비료 및 대체 선박 연료를 위한 그린암모니아(green ammonia) 생산의 가능성을 높인다.166 이러한 상호작용은 여러 분야와 
수준에서 다수의 시스템에 동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슈퍼 레버리지 포인트(super leverage points)’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행동과 정책을 조율하고 추진 순서를 정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141 

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형성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억제 피드백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변화를 가속화하는 증폭 피드백을 강화하는, 일련의 의
도적인 개입을 통해 발생한다.143,144 긍정적 티핑 역학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의 개입이 특히 중요하다.

	 1. 목표 설정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로 파악 단계
	 2.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와 전환을 위한 여건 파악 단계
	 3. 전환의 거버넌스 및 행동 조율 단계

1. 목표 설정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로 파악 단계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명확한 목표, 목표로 향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 주체성은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희망의 핵심 
요소다. 목표를 새로 설정하거나 기존의 글로벌 목표에 맞추고,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로를 파악하는 것은 개인, 공동체, 정부, 기업, 시
민사회가 공동의 전략을 중심으로 결집하도록 돕는다. 이는 전환을 가속화하는 혁신과 투자, 적응으로 이어진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거나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C 이내로 제한하는 것처럼 이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
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 티핑 전략이 변화로 삶과 생계에 영향을 받게 될 사람들의 가
치와 정체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변화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전환 역시 불안정해질 수 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에는 변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오랜 여건 조성 단계가 수반될 수 있으며, 이때 정치적 지지
가 약화될 수 있다.165,167 따라서 여건 조성 단계에서도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기 개입을 통해 건강 
개선, 비용 절감, 고용 창출, 공공서비스 개선과 같은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부수 혜택이 나타나면 이러한 신뢰는 더욱 강화된다.162,164 
일부 혜택이 초기에 실현되도록 개입의 순서를 조정하면, 억제 피드백이 더욱 강해질 수 있는 이후의 더 혼란스러운 단계에서도 지지
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연합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161,168,169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거나 실행할 때는 불확실성과 어려운 상충
관계, 좌절을 솔직하고 투명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는 특히 정부와 제도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신뢰와 정당성을 강화하
는 데 도움이 된다.170,171 

2.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와 전환을 위한 여건 파악 단계
명확한 방향이 설정되면, 다음 단계는 변화를 촉진하고 가속할 수 있는 레버리지 포인트(leverage point) 또는 개입 수단을 파악하
는 것이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개별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드물며, 여러 개입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때 나타
난다.156 이러한 개입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추는 기술 혁신 
	  보조금이나 세금과 같은 경제적 인센티브
	  인프라 구축을 장려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적 개입 (예: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
	  대중의 수용성과 수요를 늘리는 사회적 규범의 변화
	  인식 확산과 모방을 유도하는 커뮤니케이션 및 가시성

이러한 개입은 빠른 전환에 필요한 여건을 만들어낸다. 여기에는 경제성(affordability), 매력도(attractiveness), 접근성(accessibility)
이 포함된다. 경제성은 혁신 기술이 기존 대안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매력도는 혁신이 성능 개선, 편의
성,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분명한 이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접근성은 혁신을 통해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금융 및 
그 밖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입이 상호작용하면 서로를 강화한다.144 비용이 낮아지면 수요가 증가하고, 수요가 늘어나면 투자가 촉진된다. 가시성이 높
아지면 사회적 수용성이 강화되고 수요도 증가한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에서는 효과적인 캠페인을 통해 전기차 사용을 늘리기 위한 
정책적 인센티브가 마련되었다.172 전기차 도입이 확대되자 제조업체들은 생산량을 늘리고 성능을 개선하는 동시에 비용을 낮췄다. 
또한 충전소에 대한 투자와 배터리 성능 향상으로 전기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기가 더욱 편리해졌다.160 

목표 설정 및 
시스템 전환을 
위한 경로 파악 

단계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와 전환을 
위한 여건 파악 

단계

전환의 
거버넌스 및 

행동 조율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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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하기 
티핑 역학은 시스템이 변화에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에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기회의 창’ 또는 ‘결정적 국면’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순간은 기술적 돌
파구, 경제·정치적 변화, 환경 위기 또는 여론의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143,156 예
를 들어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공급이 차질을 빚자, EU는 재생에
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해 천연가스 의존도를 낮추고자 했
다. 그 결과 2022년 한 해에만 EU의 가스 수요는 13% 감소했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감소폭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대, 에너지 효율 개선, 행동 변화가 가스 수
요의 구조적 감소에 기여했다.177 

중요한 것은 이러한 순간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대응이 늦어지면 
반대 세력이 다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변화를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되돌릴 수 있
다. 따라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 계획을 수립하고, 시스템의 변화를 모
니터링하고 모델링하며, 여건이 변화했을 때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합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163,174 

새로운 시스템 상태를 안정화하기
티핑 포인트를 넘은 뒤에도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되기까지는 한동안 급격한 변화
가 지속될 수 있다. 전환이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환이 공정하고 포용적이라고 인식될 때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
이다. 178 많은 환경 문제는 사회적·경제적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거
버넌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전환은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179 

급격한 변화가 새로운 불평등이나 병목현상, 환경적 부담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려
면 변화에 따른 비용과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은 투명하
고 포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가치와 생계수단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참여형 의사결정, 사회 안전망 강화, 재교육 프로그
램, 대상별 공공투자 등이 있다.180 이러한 조치는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에도 대중
의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이러한 요소를 
간과한 전환은 광범위한 저항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는 높은 초기 비용, 공급망 및 노동 인력 역량의 변
화, 그리고 새로운 전력망 인프라 구축이 수반된다. 이러한 과제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대중의 지지가 약화되고 새롭게 형성되는 
시스템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거버넌스는 새로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와 인프라를 마련하는 것을 포함한다. 

독일의 석탄지역 구조강화법(Structural Strengthening Act for Coal Regions)은 이러한 전환에 수반되는 지원의 규모를 잘 보여
준다. 독일은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필요한 신규 인프라와 전력망 및 교통망 개선을 추진
하기 위해 400억 유로를 투입했다.181 정책은 전환이 초래할 장기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하고, 전환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고
르게 공유되도록 해야 한다.175,182,183

티핑 역학을 새로운 안정 상태로 이끄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과제는 불확실성이다. 복잡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예측이 어렵고, 사회·
생태·경제·정치 시스템의 역학이 상호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버넌스 전략은 변화를 정밀하게 통제하려 하기보다 적응과 
학습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략을 수정하며,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는 것은 전환을 관리하는 데 
필수적이다.184 실제로 이는 정책과 개입을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변화에 따라 계속 조정해 나가는 과정으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는 참여형 의사결정, 
사회 안전망 강화, 재교육 
프로그램, 대상별 공공투자 
등이 있다. 이러한 조치는 
혼란스러운 변화의 시기에도 
대중의 신뢰와 정치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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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환의 거버넌스 및 행동 조율 단계
거버넌스는 티핑 역학의 발생과 방향, 그리고 결과를 좌우한다.140,173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는 전환의 각  단계에서 저마
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 주도의 풀뿌리 운동은 사회적 규범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174 기업과 투자자는 혁신을 확산시키고 자본을 동원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기술과 방식의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과 인프
라, 규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변화는 이러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때로는 서로 긴밀한 협력과 조율을 통해 일어난다. 지역 차원에서의 초기 실험
과 소규모 성공 사례는 이후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40,173 동시에 정책은 기업가와 연구자, 지역사회가 개
발한 혁신이 더 넓은 규모로 확산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거버넌스의 역할이 중요하다.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하기
	  기회를 포착하고 행동하기 
	  새로운 시스템 상태를 안정화하기

변화를 위한 여건 조성하기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기 전 거버넌스는 해결책이 개발되고 확산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초기 여건 조
성 단계에는 큰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전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실험과 투자, 연합 구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자선
단체, 그 밖의 기관들은 초기 단계의 혁신을 지원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방식이 시장에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 단
계에서 핵심 원칙은 ‘먼저 세우고, 그다음 허문다(first build, then break)’이다.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운 시스
템이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168,175 예를 들어 많은 국가들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비교해 비용 경쟁력을 갖추
기 훨씬 이전부터 재생에너지 연구와 실증 사업에 투자해 왔다. 덴마크는 1970년대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를 계기로 풍력 발전 중
심으로 과감한 전환을 추진했다.176 이러한 초기 투자는 기술적 역량과 공급망을 구축하고, 대중의 친숙도를 높이는 기반이 되었다.

이 단계의 거버넌스는 즉각적으로 기존 시스템을 흔들기보다, 향후 규모를 키울 수 있는 대안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기존 시스
템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많은 시스템은 인프라, 규제, 보조금, 경제적 이해관계, 사회적 관습에 의해 유지되며, 이는 변화를 어렵
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저항의 원인을 파악하면 정책 입안자와 그 밖의 주체들이 이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대안을 강화하고, 새로운 
안정 상태로의 공정한 전환을 뒷받침하는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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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신호
시스템이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를 파악하면 의사결정자는 전
략을 조정하고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재배분할 수 있다. 이러한 순간을 너무 이르게 판단하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지원이 조기에 중단될 수 있다. 반대로 너무 늦게 인식하면 새로운 
시스템 상태를 강화하고 안정화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 실제로 티핑 포인트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하
나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드물며,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분명해진다. 

시스템이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지거나 이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는 다음과 같다.

	 1. �변화의 가속: 변화가 가속화되거나 비선형적으로 나타난다. 다만 변화의 가속화만으로 반드시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급격한 성장은 때때로 일시적인 인센티브와 단기간의 
관심으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초기 지원책이 축소되거나 중단된 이후에도 가속이 
계속된다면 티핑 포인트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

	 2. �반발의 증가: 새로운 혁신이 티핑 포인트에 가까워질수록 기존 시스템을 뒤흔들고 대체할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도 커질 수 있다. 기존 세력이 시스템
을 주도하는 역할에서 점차 쇠퇴하는 영향력을 지키는 데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이는 시스템이 
전환의 경계에서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러한 시기는 불안정성과 변
동성, 예측 불가능성이 큰 과도기적 단계라 할 수 있다. 이때 정부 정책, 기업의 참여, 공론, 금융 
투자 등은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전환을 촉진하기도 하고 약화시키기도 하면서 복합
적으로 작용한다.

	 3.	� 저항의 약화: 전환이 추진력을 얻을수록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변화를 저지할 수 있는 영향력
과 능력은 점차 약화된다. 

	 4.	� 기대의 변화: 기대가 변화하는 것도 티핑 포인트 도달을 시사하는 신호다.  정부, 투자자, 기업, 
가계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선제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인프라에 대한 장기 투자, 신흥 산업을 위한 인력 양성, 미래 기술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기준 마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160 

	 5.	� 자기증폭적 역학: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신호는 변화가 스스로 추
진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외부 개입이 없어도 자기증폭적 과정이 계
속해서 전환을 이끈다. 예를 들어 비용 하락과 시장 확대가 공공 보조금 없이도 민간 투자를 
끌어들이거나, 새로운 사회 규범이 별도의 캠페인 없이도 사람들의 모방을 통해 확산되는 경
우가 이에 해당한다.154 

자연과 기후, 인간의 웰빙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달성하려면, 긍정적 티핑 포인
트로 이어지는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상황에 맞게 관리하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 장에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기후변화의 가장 중요한 직접적 요인 가운데 세 가지인 에너지, 식
량, 금융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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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기후, 인간의 웰빙을 
위한 글로벌 목표를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달성하려면, 
긍정적 티핑 포인트로 
이어지는 전환의 과정을 
설계하고 상황에 맞게 
관리하며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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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장에서 설명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의 역학을 이해하면, 필요한 규모와 속도로 전환을 이루기 위해 개입 방식을 전략적으로 설계하
고 공동의 행동을 조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우리 각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점을 파악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열고 주체성을 높여 희망을 만들어낸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는 주체성은 개인부터 기관, 스타
트업부터 다국적 기업, 지방의회부터 국가 정부, 지역사회 단체부터 다자간 기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체와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국가마
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서 전 지구적 규모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속도와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모두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조직화된 행동은 티핑 포인트가 여러 규모와 국가, 부문에 걸쳐 연쇄적으로 이어지
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
은 이제 전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 기술이 되었다. 그 개발과 생산
은 소수의 국가(독일, 일본, 중국, 미국)가 주도해 왔지만, 저렴한 태양광 발전(PV) 시
스템의 보급은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혁신과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확산은 
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농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식량 및 의료 공
급망의 회복력을 높이며, 교통과 가정 난방의 전기화를 가속하고 있다(박스 4.1).166

이 장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식량 생산 및 소비 모델의 변화, 금융 흐름과 인센티브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식량, 금
융 부문에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한다. 이어지는 분석에서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진전의) 신호와, 이러한 진전을 지속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 레버리지 포인트, 그리고 새로운 안정 상태로의 전환을 가
속화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장벽을 살펴본다. 

또한 전환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고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반드시 다뤄야 할 핵심 영역도 논의한
다. 각 부문의 전환이 S-곡선상 어느 단계에 있는지(여건 조성, 가속화, 안정화 단계) 파악해 진전 상황을 비교하고, 전환을 가속화하
기 위한 향후 개입 방향을 제안한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시스템의 전환

이 장에서는 에너지 부문의 
탈탄소화 가속화, 식량 
생산 및 소비 모델의 변화, 
금융 흐름과 인센티브의 
전환을 통해 에너지, 식량, 
금융 부문에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지닌 잠재력에 
주목한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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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1 태양광 발전의 부상 

현재 태양광 발전(PV) 기술의 폭발적인 성장은 결코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었다. 이는 반복되는 에너지 안보 위기,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환경과 건강에 대한 우려 등에 대응해 정책적으로 추진된 일련의 의도적인 조치의 결과다.

태양전지는 1883년에 발명되었지만, 상업적으로 이용 가능한 최초의 모델은 1954년 미국 기업 벨 연구소(Bell Labs)가 
개발했으며, 우주 위성에 전력을 공급하는 용도로 활용되기 시작했다.195 1973~1974년 석유 수출 금지 조치는 수입 석유
와 가스에 의존하는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는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대
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다.196 이는 태양전지 설계와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1980년대 들어 미국의 관심은 줄어들었지만, 일본 정부는 소비자 전자제품과 가정용 태양광 보급 프로그램을 통해 태양
광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계속 지원했다. 

특히 가정에서 생산하고 남은 태양광 전력을 전력망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한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는 태양광
이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2000년에 이르러 태양광 패널 가격은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일본은 세계 태
양광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다.196 

두 번째 주요 전환점은 2000년대 초 독일에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의무목표제와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공급과 수요를 빠르
게 확산시켰다. 초기 사용자의 경험과 정보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사회적 확산 효과도 태양광 보급 확대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중국 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전략적 산업 기회로 인식하고, 국내 생산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했다. 이는 독일의 높은 
수요와 국제 금융 지원에 힘입어 생산 규모를 급속히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2005년에서 2010년 사이 태양광 
생산 용량은 100배 증가했고, 태양광 패널 가격은 급격히 하락했으며, 중국은 세계 시장의 60%를 차지하게 되었다. 중국
은 이러한 집중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도 크게 성장시켰다.197 

최근 태양광 보급이 급증하는 것 역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모듈화되어 있어 신속하
게 보급이 가능하고, 자국 내에서도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을 위한 국가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발전은 S-곡선의 가파른 가속화 단계를 따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
때 틈새 기술에 불과했던 태양광 발전은 이제 안전하고 자립적인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축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

에너지 시스템 전환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자연 훼손에 대응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에너지 시스템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4분의 3
을 차지한다.185 지속가능하고 살기 좋은 미래를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의 탈탄소
화를 추진하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서 온실가
스 배출량을 빠르게 줄여야 한다.186,187 여기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가장 적은 
국가들의 공정한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동시에,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발전 방향
을 지양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확대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다. 태양광과 풍력은 모듈화가 가능하고, 대량 보급이 용이하며, 도입 
과정에서 학습 효과(learning curve)가 빠르게 나타나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다.188,189 태양광과 풍력 발전 모두 지난 20년간 비용은 
낮아지고 성능은 크게 향상되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은 역사상 가장 빠르게 성장한 발전 기술이 되었다(박스 4.1).189 재생에너지와 
전기화된 주택, 교통,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 화석연료의 채굴, 가공, 운송, 연소 과정에
서 발생하는 환경적·사회적 피해도 줄일 수 있다.

에너지 안보와 주권, 가격 안정성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하룻밤 사이 유가가 네 배로 뛰었던 1973~1974년 석유 수출 금지 조치
부터 2026년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이르기까지 50년에 걸친 석유 위기의 역사는,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저
해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190–192 

화석연료는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자원으로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격 급등에도 취약하다. 반면 태양광과 풍력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풍부한 국내 에너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안보적·기후적·사회적 이점은 분명하지만, 재생에너지 역시 환경에 영향을 끼치므로 신중
한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태양광과 풍력 시스템에는 핵심 광물이 필요한데, 이는 전 세계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채취된다. 
때문에 일부 광물은 새로운 채굴이 필요할 수 있지만, 사용된 핵심 광물을 회수하고 재사용해 사실상 무한히 순환할 수 있는 순환형 
재활용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적극적인 전환 시나리오에서는 1억 2,500만 톤의 광물을 채굴하면 전 
세계 자동차를 모두 전기화하는 데 필요한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으며, 한 번 채굴된 광물은 이후 무한히 재활용될 수 있다. 이는 매년 
채굴·가공되는 석유량의 17분의 1에 불과한 규모다.159 또한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을 피해 설치할 경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뿐 아니라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더 깨끗한 공기와 더 나은 건강, 더 조용한 도시를 가져올 것이다.193,194 

화석연료에 계속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를 저해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협한다.

태양광이나 풍력처럼 저비용의 모듈형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화된 에너지 시스템은 전환을 
더 공정하게 만들 수 있다. 유연성과 적응력이 높으며, 
비용이 낮고 회복탄력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자연에 미치는 
물리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 친환경적이다. 
화석연료에 비해 요구되는 자원 채굴량이 적고, 다른 
재생에너지원보다 인프라의 환경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아울러 모듈화가 가능하고 학습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급을 기하급수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더 빠른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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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곡선을 따른 진행 상황 추적
에너지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 태양광은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이 되었다. 신규 대규모
(utility-scale) 태양광 발전의 평균 발전단가는  MWh당 미화 38~78달러, 천연가스(MWh당 미화 48~109달러)보다 낮다.198,199 그 결
과 태양광 발전은 3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는 기하급수적 성장세를 보이며(그림 4.1), 지속적으로 기존 전망치를 뛰어넘고 있다.200,201 

특히 2025년에는 태양광 발전 보급이 크게 확대되면서, 사상 처음으로 청정에너지원만으로 신규 전력 수요 전체를 충족할 수 있을 만
큼 빠르게 성장했다.202 풍력 발전 역시 다소 완만한 속도이지만 계속 성장하고 있다.203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시스템은 이미 티핑 포
인트를 훨씬 넘어 가속화 단계에 진입했다(그림 4.3a).

국가마다 S-곡선상 위치는 상당히 다르지만, 빠른 성장을 위한 여건은 거의 모든 곳에서 갖춰져 있다. 중국의 태양광 패널 대량 생산
으로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가정용 태양광 시스템을 널리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205 파키스탄의 ‘태양광 열풍’(박
스 4.2)은 사람들이 집단적 주체성을 발휘해 의사결정자와 시장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상향식(bottom-up) 사례다.189

박스 4.2 파키스탄의 태양광 열풍

파키스탄은 2024년 17G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증가한 규모로 신규 태양광 설비 시장
에서 세계 3위 국가로 부상했다. 파키스탄의 경제 위기로 인한 루피화 가치 하락, 국제 연료가격 상승, 가동률이 낮은 화력
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해 발생하는 고정비용, 산업 및 가정용 보조금 폐지 등이 전기요금의 가파른 상승을 초래했다. 3년간 
전기요금이 최대 155%까지 상승하면서 전력망을 통한 전력 공급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고, 수요와 투자가 감소
하면서 공급도 점차 불안정해졌다.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패널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고, 태양광 패널에 대한 수입
관세 및 판매세 면제 등의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가정용 태양광은 전력망 전기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농업 부문도 마찬가지다. 경유 보조금이 폐지되면서 태양광 관개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유리해졌다. 농업은 파키스탄 
GDP의 약 20%를 차지하고 전체 노동인구의 38%를 고용하며, 최대 200만 개에 달하는 관개용 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 
우물은 과거 값비싼 수입 경유를 사용하는 발전기에 의존했지만, 태양광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파키스탄 농촌 지역의 에
너지 수요와 전력 이용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실제로 농업용 전력 사용량은 2024년 한 해에만 34% 증가했다. 

파키스탄의 태양광 수입 대부분은 저비용의 소규모 분산형·독립형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개인 소비자에 의해 일어
난다. 2019~2024년 수입량 가운데 대규모 발전에 사용된 비중은 약 2%에 불과했다. 사회적 확산과 경험을 통한 학습
(learning-by-doing)를 통해 만들어지는 증폭 피드백은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과정에서 설
치 역량과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회복탄력성이 있고 안정적인 저렴한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역 경제도 강화
되었다.18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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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TWh)은 3년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1~2024년 사이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다. 현재 태양광은 대
부분의 국가에서 가장 저렴한 발전원으로 자리 잡았다. 출처: Ember (2026)204 

전 세계 태양광 발전량, 3년마다 2배 증가
태양광 발전을 통한 전력 생산량(T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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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은 에너지 시스템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낮아지면서 에너지 수요를 전기로 전환하는 기술의 보급도 빠
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신흥국에서 그 속도가 두드러진다. 건물용 히트펌프는 이미 일부 시장에서 주류 기술로 자리 잡았다. 미
국에서는 2024년 히트펌프 판매량이 가스 난방기보다 30% 많았으며, 노르웨이에서는 건물의 60%에 히트펌프가 설치되어 있다(그
림 4.3b).166 국제적으로 경험을 공유한다면 도입 속도가 더딘 시장에서 장벽을 극복하고 변화를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b. S-곡선을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전환 사례

제
4장

제
4장

친환경 기술에 대한 투자와 수입 시장은 현재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전역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유럽연합
(EU)과 미국보다 더 빠르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전기화를 이루고 있다(그림 4.2).207,208 이를 통해 각국은 배출량을 줄이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면서도, 전력 접근성과 경제성장을 확대할 수 있다. 그 결과 저비용의 회복탄력성 높은 전력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교통,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 및 관련 산업 부문에서 지역 차원의 혁신과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있다. 

가정용 설비(주거용 건물의 지붕형 태양광 등)의 경우 사회적 확산이 보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배우며, 태양광을 접할 기회가 늘어나면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아진다.210,211 동시에 경험을 통한 학습은 설
치 업체의 역량을 높이고 태양광 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강화한다. 이는 다시 도입의 장벽을 낮추고 관련 산업에 대한 지지를 강화
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212 

그림 4.2 신흥국에서는 전력 생산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그 전환 속도가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보
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그래프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전체 전력 시장의 0.5%를 차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경과한 기간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
전의 시장 점유율을 보여준다. 라틴아메리카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을 앞서고 있다. 여기서 신흥국에는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남아시아, 동남아시아가 포함된다. 중동과 유라시아를 포함한 산유국 지역(노란색)은 재생에너지 기술 도입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데이터 출처: IEA, RMI, Ember. 출처: Ember (2026)204,209 

신흥시장에서 가속화되는 재생에너지 도약(leapfr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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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보급률 0.5% 달성 이후 경과 연수

신흥시장 
전체

산유국 지역

라틴아메리카

남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

글로벌 노스(Global North) 국가

그림 4.3 S-곡선에 따라 나타나는 재생
에너지 공급(a) 및 수요(b) 전환의 진행 
사례.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은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와 모빌리티 부문
의 핵심 수요 분야의 전기화가 스스로 
가속되는 단계에 도달하면서 티핑 포인
트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 세
계 에너지 시스템은 가속화 단계의 약 3
분의 1에서 중간 수준까지 진행된 것으
로 추정된다(곡선 위쪽 사례). 다만 진행 
속도는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곡
선 아래쪽 사례).

a. S-곡선을 따른 재생에너지 공급 전환 사례

여건 조성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화 단계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 비중

배터리 저장
발전량 비중

태양광 및 풍력
신규 발전설비 
용량 증가

석탄·석유·가스 
단계적 퇴출

그린수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태양광 발전

베트남의 태양광 발전

덴마크의 풍력 발전

영국의 석탄 발전 단계적 퇴출

중국의 태양광 및 풍력
신규 발전설비 용량 증가

파키스탄의 태양광 발전
발전량 비중

선박용 
그린 암모니아

전 세계 평균 국가별 평균

전 세계 평균 국가별 평균

여건 조성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화 단계

배터리 전기차 및 이륜·삼륜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미국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EU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영국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미국의 히트펌프  
시장 점유율

노르웨이의 히트펌프 
주택 보급률

인도의 배터리 전기차 및 
이륜·삼륜차 시장 점유율 

노르웨이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중국의 배터리 전기차 시장 점유율

배터리 전기 트럭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가정용 히트펌프
글로벌 시장 점유율

배터리 전기차 및 
이륜·삼륜차
차량의 전기차 전환

비료 및 선박 연료용 
그린 암모니아

그린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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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부문의 탈탄소화는 규모의 경제와 학습효과에 따른 비용 감소와 배터리 성능 향상에 힘입어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그
림 4.3b). 노르웨이가 교통수단의 전기화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는 도시 내 이동과 
라스트마일(last-mile) 배송에 사용되는 소형 이륜·삼륜차다. 인도와 동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국은 이러한 혁신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그림 4.3b). 2024년 전 세계 이륜차 판매량의 38%, 삼륜차 판매량의 80%가 전기차였다.213 

배터리 전기차로의 전환은 유럽과 중국, 미국 등 기존의 주요 시장
이 주도해 왔지만, 현재는 제조업체, 특히 중국의 제조업체들이 수
출 확대를 모색하면서 다른 시장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그림 
4.4).215 2024년 전 세계 신차 판매의 25% 이상이 전기차였으며, 약 
5,800만 대에 달하는 전 세계 배터리 전기차는 하루 약 180만 배럴
의 석유 소비를 대체하고 있다.202 노르웨이에서는 2025년 배터리 전
기차가 신차 판매의 96%를 차지했고,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
국에서는 2024년 7월 배터리 전기차가 신차 판매의 50%를 넘어섰
다.213,216 전기 트럭은 승용차에 비해 전환 속도가 느리지만, 여건 조
성 단계에서 가속화 단계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217 

전기차용으로 개발된 성능이 향상되고 가격이 낮아진 배터리는 태양
광과 풍력 발전의 지속적인 확대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160,202 대규모 
배터리 저장장치와 수백만 대의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 저장 용량
은 전력망의 공급과 수요를 유연하게 조절하고 변화에 빠르게 대응
할 수 있는 저렴한 수단이다. 또한 남는 재생에너지 전력을 저장했다
가 필요할 때 사용함으로써 간헐적인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활용도
를 높이고 하루 동안 화석연료 발전을 대체하는 데 도움이 된다.18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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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a) 아시아 및 태평양과 (b)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의 신흥시장에서는 선진국 시장에 비해 신규 승용차 판매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색 선은 신흥시장의 신규 승용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을, 회색 선은 선진국 시장의 동일한 비중을 나타낸다. 전기차에는 플러
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와 배터리 전기차가 포함된다. 데이터 출처: IEA.209 출처: Ember (202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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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 이미 티핑 포인트를 넘어섰지만,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2024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전 세계 실제 전력 
생산의 약 14%를 차지했으며, 이는 2015년 5% 미만에서 증가한 수치다. 반면 화석연료의 발전 비중은 194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 
세계 발전량의 60% 아래로 떨어졌다.189 중국과 인도 모두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소비 증가의 연결고리를 끊는(decoupling)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도는 중국보다도 더 빠르게 태양광 기반 경제로 전환하고 있다.189,202,208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은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일부 시장에서는 이미 가속화 단계, 나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 영국은 2024
년 전력망에서 석탄 발전을 종료했으며(그림 4.3a), 다른 국가들도 빠르게 뒤따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
운데 27개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을 약속했다.218,219 풍력과 태양광이 기존의 화석연료 인프라를 대체하며 전 세계 발전량의 대부분
을 공급하기 시작하면, 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 것이다.

점점 더 저렴해지고 매력적이며 접근성이 높아지는 에너지 공급과 전기화된 에너지 수요 사이의 강력한 상호작용은 이 전환의 양 측
면이 서로를 강화하게 만든다. 그 결과 에너지 시스템 전체에서 전환이 스스로 가속되는 연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그림 4.5).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수준의 기후변화를 피하기에는 아직 전환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다. 또한 전환 속도는 국가와 산
업 부문, 적용 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공급망 병목 현상과 전력망 인프라, 에너지 시장 구조 등 정치적·경제적·기술적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해운, 항공, 일부 화학 산업과 같이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는 탈탄소(zero-carbon) 해법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
물러 있으며,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166 따라서 혁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 4.5 공급과 수요 측면에서의 전환은 서로를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를 만들어낸다. 기술의 발전(재생에너지 공급)과 행동의 변화(에너지 수요의 전
기화)가 서로를 가속화하는 구조다.

더 저렴하고 
깨끗한 에너지

비용 절감,
성능 향상

더 낮은 비용, 더 높은 성능, 
더 우수한 배터리

전기화된 최종 에너지 사용의 
시장 점유율 확대재생에너지 

공급
에너지 수요의 

전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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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포인트 파악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파악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글로벌 에너지 시스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환을 가속할 수 있다. 

공급 측면의 레버리지 포인트

	  	 �재생에너지의 회복탄력성 높은 공급망과 자국 내 제조 역량에 투자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 주권과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새
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다. 전 세계 재생에너지 부문에는 최소 1,660만 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023
년 전 세계 GDP 성장의 10%를 견인했다. 이러한 기여는 특히 중국과 같은 선도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220–222 친
환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광물을 수출하고 그 채굴로 인한 환경적 비용을 부담하는 국가들은 공급망 전반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공 이후 창출되는 부가가치가 해당 국가에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 재생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교육·기술·고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낮출 수 
있다. 또한 장기적인 일자리와 가시적인 경제 편익이 늘어나면 더 강력한 청정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긍정적 피
드백 루프가 형성될 수 있다.212,223 

	  	 �재생에너지 설비 및 전력망 연결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과 규제를 설계한다. 이와 함께 자
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대중의 우려에도 대응해야 한다. 육상 및 해상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안전 구역(safe zones)’을 지정
하면 보급 확대를 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전력시장 구조와 보조금, 기타 유리한 재정 조치를 통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본 투자를 활성화한
다.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국가에서는 채무보증과 같은 금융 리스크 완화 장치가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다.225 초기 투자가 성공하면 다른 투자자들의 참여를 유도해 자체적으로 증폭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고 탄소집약적 발전에 비용을 부과한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투자와 
공정한 사회적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재배분할 수 있다. 

	  	 �태양광과 풍력처럼 간헐적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유연한 저장설비를 확대한다. 배
터리 저장 용량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장주기 에너지 저장(long-duration storage)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202 
전 세계 장주기 에너지 저장의 90%를 담당하는 양수발전(pumped hydropower)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리적 제약이 있다.226 이 외에도 레독스 흐름전지(redox-flow), 전고체전지(solid-state battery), 나트륨이온전지
(sodium-ion battery)와 압축공기 및 액화공기 에너지 저장 시설 등 다양한 장주기 에너지 저장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은 변동성을 가지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송전망을 개선한다. 전력망 용량 개선에 대한 투
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긍정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전력망 구축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어야 한다. 중국
이 이를 선도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고전압 전력망 설계와 구축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 서부의 재생에너지 발전원에서 동
부의 대도시로 전력을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요 측면의 레버리지 포인트

	  	 �배터리 전기차, 히트펌프 등 전기화된 기술의 경쟁력을 높인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하고 재정 조치, 보조금, 유연한 요금제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활용해 전력 비용을 낮추면 전기화된 기술의 경제성이 향상되며, 이는 중요한 티핑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한 도시의 전기버스 구매와 같은 공공조달은 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세제 혜택과 보조금은 도입을 촉진할 수 있다.227 혁
신을 통해 접근성과 매력도를 높일 수도 있다. 새로운 탈탄소 대안이 기존 기술과 반드시 동일한 방식의 대체재일 필요는 없다.

	  	 �배터리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에 투자한다. 공공 충전 인프라는 전반적으로 전기차 보급 속도에 맞춰 확대되어 왔지만, 차량 
수 대비 충전기 비율이 높아지면 전기차의 매력도를 더 높일 수 있다.199,215,228 충전 인프라의 보급을 가속하고 표준화와 기술 
개선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적이다.

	  	� 의무 목표를 포함한 강력한 정책 목표를 설정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
러 시장에서 신규 휘발유·경유 차량 판매 종료 시점을 조율하거나, 신축 건물에 히트펌프와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제를 도입할 수 있다.215 

	  	� 핵심광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재생에너지 기술은 화석연료 채굴보다 환경 훼손이 훨
씬 적지만, 특정 지역에서 채굴해야 하는 광물이 필요하다. 따라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여 필요한 자원의 양을 줄이고, 리튬
과 같은 희소한 광물을 나트륨처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소재로 대체하며, 사용된 자원을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
소화할 수 있다.229,230 

	  	 �가정의 주요 주택 개보수 및 구매 시점에 주목한다. 예를 들어 난방 시스템을 교체하는 시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점에 
맞춰 관련 기준, 인센티브, 금융 지원, 실제 설치·전환을 뒷받침하는 역량을 함께 갖추면 도입을 확대할 수 있다.231,232 

	  	 �전기 취사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요리에 화석연료나 장작을 사용하는 방식을 대체하는 것은 전 지구적으로 시급한 과제이며, 
소규모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기 취사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도 있다.233 전기 조
리기기 도입의 초기 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며, 기존 조리 방식에 익숙한 소비자들에게 전기 취사의 장
점을 알리고 수용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건물 전기화를 가로막는 장벽에 대응한다. 높은 초기 비용, 시공업체 부족, 소비자의 우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효과적인 접근
법으로는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금융 지원, 교육 및 인증과 품질 보증, 소비자 대상 정보 캠페인 등이 있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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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거버넌스
대규모 에너지 전환은 비용과 혜택, 정치적 영향력을 재분배한다.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전환은 더 느리게 진행되고, 공정성이 
떨어지며, 정치적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235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전환을 지지하는 다양한 주체들은 여건 조성 단계부터 안정
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전환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이끌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기존 이해관계와 좌초자산을 관리한다. 정책과 기술, 시장의 기대가 변화하면서 일부 화석연료 매장량과 인프라는 가치를 잃고 ‘좌
초자산(stranded assets)’이 될 수 있다. 기후정책 전망에 예상 가능한 변화가 생기면 상류 석유·가스 부문에서만 발생하는 좌초자
산 규모가 미화 1조 달러를 넘어설 수 있으며, 이 위험의 상당 부분은 연기금과 금융시장 등을 통해 결국 OECD 국가의 민간 투자자
들에게 돌아간다.236 이러한 손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연금 저축, 공공재정 및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성으로까지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려면 화석연료 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 규제를 강화하며, 자본이 규제가 더 약한 시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237 

생계 전환을 지원한다. 화석연료에 생계를 의존하는 노동자와 공동체는 사회적 보호,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재교육 및 지역 경제 
개발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폐쇄가 발표된 이후가 아니라 노동자, 고용주, 지방정부, 영향을 받는 공동체와 협력해 사
전에 계획되어야 한다.238–240 지원에는 과거 광산 및 화석에너지 시설의 환경 복원과 용도 전환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설 폐
쇄가 장기적인 쇠퇴가 아니라 지역 재개발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239,240 또한 공정한 전환을 위해서는 핵심광물의 
확대 역시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금속 자원의 상당수는 사회·환경적 위험이 높은 지역에 매장되어 있어 정
밀실사와 지역사회의 동의, 노동자 보호, 공급망 추적성(traceability), 그리고 강력한 환경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241,242 

토착민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의 도입과 지속가능한 이용은 지역 소비자의 수용 여부에 달려 있다. 문화적 선
호나 지역의 특수한 여건처럼 에너지 사용 변화와 간접적으로 관련된 요인들은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지만, 성공적이고 지속가능한 
결과를 위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회복탄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토착민 및 지역사회와 초기 
단계부터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접근성과 경제성을 보장한다. 전기화 전략은 청정 대안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보장하고, 저소득 가구와 임차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과 소외 지역에 대한 투자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243 많은 저소득 국가와 신흥경제국에서는 에너지 접근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개발 
우선과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화석연료의 단계적 퇴출이 특히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다. 자금 조달 비용과 부채 부담이 높은 경우에는 
국제 기후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화석연료를 땅속에 그대로 두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저렴한 청정에너지 대
안과 낮은 자금 조달 비용, 그리고 전기화 계획에 대한 지원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분산형 재생에너지가 최소 비용의 선
택지가 되는 지역에서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자연을 고려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규모 풍력·태양광 발전단지와 해상 인프라, 송전망, 핵심광물 개발은 모두 물리적인 공간을 필
요로 한다. 따라서 전략적인 공간 계획, 환경영향평가, 초기 단계에서의 주민 참여, 그리고 지역사회에 가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에너지 계획은 기존에 개발된 지역과 농업 및 기타 토지 이용과 양립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은 피함으로써 새로운 개발이 기후뿐만 아니라 자연에도 안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244,245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경제적 요인은 이미 서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 전환을 이끌어가는 핵심 과제는  기술
과 경제가 만들어내고 있는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치적 위험을 신속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식량 및 농업 시스템 전환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은 서식지 파괴를 통해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이며,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지구 시스템이 지구위험한계선(planetary boundaries) 9개 중 5개를 넘어선 상태에 이르는 데 기여했다.246,247 동시
에 현재의 식량 시스템은 인류의 필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6억 7,300만 명이 영양결핍 상태인 반면, 10억 명 이상이 비
만이며, 지구위험한계선과 영양학적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식생활을 하는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247–249 

현재 식량 및 농업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숨겨진 환경 및 건강 비용은 연간 미화 10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
계 GDP의 약 12%에 해당한다.250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을 전환하려면 연간 미화 5,000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하다. 이러한 투자는 매
년 미화 5~10조 달러의 순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2050년까지 1억 7,400만 명의 생명을 구하며, 2040년까지 농경지를 탄소 흡수원
으로 전환하고, 생물다양성을 위한 120만~170만 km²의 서식지를 조성할 수 있다.250,251 

현재 식량 및 농업
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숨겨진 환경 및 건강 비용은 
연간 미화 10조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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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은 환경, 경제, 인간의 건강 측면에서 막대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식량 시스템과 연결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를 촉발할 수 있다. (1) 네이처 포지티브(nature-positive) 생산 및 
수확 방식으로의 전환, (2)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 (3)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이다(그림 4.6). 생산과 식단은 핵심 전
환 요소(tipping element)이며, 식품 손실 및 폐기 감축은 두 요소를 강화하는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
면 식량 시스템을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가장 큰 단일 요인에서 자연 회복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요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식량 시스템 전환의 핵심은 온전한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육지와 수역을 식량 생산을 위해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다. 인류는 
이미 48억 헥타르(전 세계 육지 면적의 37%)를 농지로 이용하고 있으며, 식량 생산에 필요한 토지 면적을 더 늘릴 필요가 없다. 따라
서 기존 토지에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는 동시에 토양과 물,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해야 한다.247,252 또한 육상 동물성 식품의 과도한 
소비와 이에 필요한 사료 생산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물성 식품은 단백질 1그램을 생산하는 데 식물성 식품보다 최대 20배 더 많은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이다.253–255  

S-곡선을 따른 진행 상황 추적
식량 시스템 전환은 공급(생산) 측과 수요(식단) 측 모두에서 S-곡선의 여건 조성 단계에 있으며, 아직 어느 국가도 티핑 포인트에 도
달하지 못했다(그림 4.7). 공급과 수요 양측에서 모든 거버넌스 수준에 걸쳐 공약이 마련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고르지 않고 더
디며, 일부 국가는 진전을 보이는 반면 다른 국가는 후퇴하고 있다. 억제 피드백은 여
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주요 시장의 정책과 인센티브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보다 높은 생산성, 낮은 식품 가격, 자본집약적이고 기술 
중심적인 해법에 여전히 더 많은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256,257 금융과 지원 서비스도 
계속 지속불가능한 관행을 선호하며, 현 상태 유지에 강한 이해관계를 지닌 상업적 
행위주체가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258 

가장 중대한 억제 피드백은 보조금이다. 각국 정부는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매
년 미화 약 5,40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 가운데 미화 4,700억 달러(87%)는 가격
을 왜곡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활동에 쓰이고 있다.259 보조금의 용도를 재조정하지 
않는 한,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가장 중대한 억제 피드백은 
보조금이다. 각국 정부는 
농업 생산자를 지원하는 데 
매년 미화 약 5,400억 달러를 
지출하는데, 이 가운데 미화 
4,700억 달러(87%)는 
가격을 왜곡하거나 환경에 
해로운 활동에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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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식량 시스템의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려면 정책, 금융, 시장이라는 세 가지 확산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기후를 안정
시키는 데 필요한 속도와 규모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려면, 이 세 가지 메커니즘이 모두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 각 핵
심 전환 요소(tipping element)에는 활용할 수 있는 여러 전환 지렛대(tipping lever)가 있다(안쪽 동심원). 여기에서는 세 가지 사례를 제시한다.

그림 4.7 식량 시스템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급(네이처 포지티브 생산)과 수요(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측면에서 동시에 행동이 일어나야 한다. 이 
두 가지 전환 요소는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이 뒷받침되면, 이들은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을 생물다양성 손실의 가장 큰 단일 
요인에서 자연 회복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모두에게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을 제공하는 요인으로 전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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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핵심 전환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은 진전이 이루어진 것은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이며(그림 4.6), 특히 원자재로 인한 산림 파괴 
문제 해결 측면에서 두드러진다.260 400개가 넘는 기업이 산림·토지·농업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과학 기
반 목표를 설정했으며,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유사한 목표를 설정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261–263 특히 EU 산림전용방지법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비롯한 의무적인 정밀실사 및 공시 요건은 공급망 추적가능성과 모니터링 시스템의 발전을 가속
화했다. 기업들은 또한 네이처 포지티브 농업을 자사의 지속가능성 전략에 통합함으로써, 산림 파괴 및 전용을 넘어서는 공약을 세우
기 시작했다.264 덴마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2030년 시행을 앞두고 세계 최초로 농업에 대한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토양 건강 개선과 
비료 사용 변화, 서식지 복원을 통해 낮은 배출량을 달성한 농민에게는 환급을 제공한다.265 

금융 시스템은 식량 생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 훼손과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금융기관들은 위험 노출도
를 평가하고, 고객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며, 포트폴리오 내 관련 위험 요인을 공개하고 있다.266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규제 정책을 
통과시킨 정부는 극소수이며, 금융감독기관 역시 아직 자연 관련 리스크에 대해 사전예방적 접근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다. 네이처 포
지티브 식량 생산을 가속화 단계로 이끌려면 이 두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

수요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은 진전 정도가 엇갈리며, 전환의 움직임은 주로 유럽에 집중되어 있다(그림 4.8b). 이는 
전 세계 인구 중 가장 부유한 30%의 식단이 식량 시스템으로 인한 생물다양성과 기후 피해의 7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 세
계 식량 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247 EU와 각국 정부는 현재의 식량 시스템이 초래하는 경제적, 인간 건강적, 환경적 비용을 인
식하여 더 건강한 식품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식단 지침을 재편하고 있다.267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산하 과학·지식 서비
스(European Commission’s science and knowledge service)는 최근 지속가능한 공공 식량 조달을 위한 자율 기준을 발표했
다.268,269 노르웨이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건강에 해로운 식품 및 음료의 홍보를 금지했다.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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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S-곡선을 따른 식량 공급(a)과 수요(b) 전환의 진행 사례.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의 전환은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 S-곡선의 여건 조성 단계에 있으며, 
어느 국가도 아직 긍정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 지구적으로, 식량 시스템 전환을 촉발하기 위한 실험은 아직 전 지구적 평가 실시와 연합 구축, 
목표 및 공약 설정이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S-곡선 위에 표시된 사례), 일부 국가는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S-곡선 아래에 표시된 사례). 

a. S-곡선을 따른 식량 공급 전환 사례. 전 세계 평균 국가별 평균

여건 조성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화 단계

소규모 농가를 
위한 재정적 
지원 공약 글로벌 평가 

및 공약

아마존 대두 유예 협약 
(Amazon Soy Moratorium)

금융 시스템의 
위험 요인 인식

축산업 대상 
과세 (덴마크)

생태 제도(Eco-
schemes) (유럽)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 포함

산림벌채 및 토지전용 방지(DCF) 공약

과학 기반 목표 및 공약

그림 4.8 S-곡선을 따른 식량 공급(a)과 수요(b) 전환의 진행 사례. 전 세계 식량 시스템의 전환은 공급과 수요 양측 모두 S-곡선의 여건 조성 단계에 
있으며, 어느 국가도 아직 긍정적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 전 지구적으로, 식량 시스템 전환을 촉발하기 위한 실험은 아직 전 지구적 평가 실시
와 연합 구축, 목표 및 공약 설정이라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반면(S-곡선 위에 표시된 사례), 일부 국가는 선도적인 입지를 다지고 있다(S-곡선 아
래에 표시된 사례). 

b. S-곡선을 따른 식량 수요 전환 사례 전 세계 평균 국가별 평균

여건 조성 단계 가속화 단계 안정화 단계

수산 블루푸드 연합 
(Aquatic Blue Food 
Coalition)

학교 급식 연합 
(School Meals 
Coalition)

아동 대상 
건강에 해로운 
식품 광고 금지 
(노르웨이)

글로벌 평가에서 
식단 전환의 
핵심적 역할

더 많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식단 전환 포함

건강한 식품에 대한 소매 부문 목표 설정 (유럽)

축산업 대상 탄소세 도입 (덴마크)

2030년까지 식물성 단백질 소비 비중 60% 목표 (네덜란드)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식생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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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포인트 파악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은 자연 상태의 토지와 수역을 추가로 전환하는 것을 막고, 생산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며, 토
양과 물, 생태계 서비스를 회복시키는 형태의 농업, 어업, 양식업(농업생태학, 재생 농업, 기후 스마트 농업 포함)을 포

괄하는 용어다(그림 4.6).271,272 핵심 질문은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 방식이 생산성 면에서 산업적 규모의 시스템과 경쟁할 수 있는 가
이다. 중저소득국의 농업 생태적 관행을 검토한 연구에 따르면, 63%의 연구에서 더 높은 작물 수확량이 나타났고, 순소득 증가와 병
해충 관리 및 회복탄력성 개선도 함께 확인되었다.273 그 밖에도 다수의 유망한 사례가 네이처 포지티브 방식이 기존의 지속가능성이 
낮은 생산 모델과 경쟁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47,274–277 많은 경우,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은 생태계 건강성 개선이 생산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고, 이것이 다시 생계를 뒷받침하며 추가적인 도입을 촉진하는 증폭 피드백을 만들어낸다.278,279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
의 장애물은 기술적 한계가 아니라 재정, 제도 및 행동 차원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책
130개가 넘는 국가가 식량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계획을 갖고 있지
만, 이러한 공약은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이 기존 방식과 경쟁할 수 있게 해 줄 지원 
정책과 재정 인센티브로 이어지지 못했다.280,281 미화 4,70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해 
보조금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용도를 재조정한다면 식량 시스템의 역학관계를 바
꿀 수 있을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스주의 ‘네이처 포지티브 농업(Nature Positive 
Farming)’ 프로그램은 토지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개선한 농민에게 재정적 보상을 
제공하는 인증 제도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센티브 재조정을 보여준
다.282,283 국가 기후 계획과 생물다양성 전략을 부문별 식량 시스템 목표와 연계하면 
장기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확실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시장
기업은 무엇을 생산하고,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거나 어획하며, 글로벌 공급망 전반
에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를 결정한다. 이는 특히 대두와 팜유처럼 위험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해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기업의 구매 정책은 공급업체와 
농민, 어민의 생산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기업의 투자는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으
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거나 저해할 수 있다. 아마존 대두 유예 협약(Amazon Soy 
Moratorium)은 시장의 공동 대응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와 
함께,필요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공약이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박스 4.3). 이와 대조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어획된 참치의 변화 
과정은 수요 신호가 지속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독립기관의 인증
을 받은 물량은 2017년 100만 톤에서 2026년 5월 기준 연간 300만 톤 이상으로 
늘어, 전 세계 어획량의 절반을 넘어섰다.284 

금융
전환에 자금을 조달하려면 정부가 더 엄격한 공시와 대출, 투자 기준에 관한 정책을 시행하는 동시에,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을 뒷받
침하는 금융상품을 개발해야 한다.285,286 공공 재원과 보조금은 유해한 용도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방향을 재조정해야 한다.287,288 
공공, 민간, 자선 자본을 한데 모으는 혼합금융은 재생 농업과 양식업의 여건 조성 단계에 있는 초기 투자의 위험을 낮추고, 부문별, 
지역별 금융 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289 

미화 4,70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해 보조금 
가운데 일부만이라도 
용도를 재조정한다면 식량 
시스템의 역학관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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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3 브라질 대두와 공급망 개입의 한계 

2006년 도입된 브라질의 아마존 대두 유예 협약(Amazon Soy Moratorium)은 원자재 거래업체와 시민사회, 정부가 함
께 참여해, 2008년 이후 산림이 파괴된 토지에서 재배된 대두를 시장에서 배제하도록 했다.290 협약이 도입되기 전에는 브
라질 아마존에서 이루어진 대두 재배지 확대의 약 30%가 산림 파괴로 이어졌다.291 10년 만에 이 수치는 2%로 감소했으
며, 이로써 아마존 대두 유예 협약은 산림파괴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을 대상으로 추진된 공동 개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290,291 

 그러나 가축 사료를 중심으로 한 대두에 대한 전 세계 수요는 계속 늘어나며 토지 전환에 대한 압력도 유지되었다. 2026
년 1월에는 지역 이해관계자들과 자연 서식지로까지 값싼 토지이용을 확대하며 이득을 얻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압박이 
지속된 끝에, 주요 생산업체와 거래업체들이 이 협약에서 탈퇴했다. 이로 인해 대두 생산과 재배지 확대에 따른 아마존 산
림 파괴의 위험이 커졌으며, 이는 대두 공급망 대부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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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
식단을 바꾸는 것은 식량 시스템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자연 상태의 토
지가 추가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필수조건이다.247,252,293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에 모두에게 

들어맞는 단일 처방은 없다. 동물성 식품을 과잉 소비하는 국가에서는 큰 폭의 감축이 필요한 반면, 여전히 영양 부족에 시달리는 지
역에서는 동물성 단백질 소비를 늘리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지속가능성과 건강에 관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과일과 채소, 콩류, 견과류, 그리고 저영양단계(low-trophic) 해양·수산 식품(예: 연체동물, 소형 부어류, 수생식물)의 섭취
를 늘릴 필요가 있다.247,252,294 

식단 전환의 핵심은 식품 환경, 즉 사람들의 식품 선택을 형성하는 물리적·경제적·정치적·사회문화적 맥락을 개선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임계 요소는 가격 적절성, 매력도, 접근성이다.295 식품 선택은 가격에 크게 좌우되며, 정책과 시장의 조치를 통해 건
강하고 지속가능한 식품의 가격을 건강에 덜 유익하거나 지속불가능한 선택지와 비슷하게 만들면 이러한 전환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다. 296 

정책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식단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은 다양하다. 건강에 해롭고 지속가능성이 낮은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에 
10~15%의 세금을 부과하는 동시에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소비자 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97,298 식량 지원 및 바우처 프로그램은 건강한 식품 구매를 늘려 식량안보를 개선하고 영양 지식을 높인다.299 국가 식단 지
침은 건강 기준과 함께 환경 관련 기준도 통합해야 한다.300 각국의 정책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기후 계획(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NDC)이나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과 같은 정책 수단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조달은 식품 환경을 바꾸는 강력한 수단이다. 정부는 주요 식품 구매자이며, 공공조달 정책을 통해 어떤 식품을 구매할지(예: 지
역산, 다양한 종류의 식품, 영양가 높은 식품), 누구로부터 구매할지(예: 지역 농가·가족농, 소규모 사업체, 여성 및 청년 생산자), 어떤 
방식으로 생산된 식품을 구매할지(예: 네이처 포지티브 농업, 지속가능한 수산업)를 동시에 결정할 수 있다.301 스웨덴의 국가 조달 체
계 아래 말뫼시(Malmö)는 이제 공공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품의 70%를 유기농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식품 관련 온실가스 배출
량을 30% 줄였다.302 보조금을 지원받는 학교급식 프로그램은 영양결핍과 비만, 환경 지속가능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303 

시장 

많은 국가에서 전체 식품의 50~60%가 식품 소매업체를 통해 구매되며, 소수의 유통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다.304,305 이러
한 집중 구조는 선도적인 소매업체가 변화를 추진하고 경쟁업체들이 이를 뒤따를 수밖에 없게 될 때,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
로의 전환을 빠르게 가속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박스 4.4).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선택지가 매대에서 더 많이, 더 눈에 띄
게 진열될수록 새로운 식습관이 일상화되고 수요는 더욱 늘어난다.306 

식단 전환의 핵심은 
식품 환경, 즉 사람들의 
식품 선택을 형성하는 
물리적·경제적·정치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다루는 것이다.

식량 손실 및 폐기 
식량 손실 및 폐기를 줄이는 것은 또 다른 중요한 전환 요소다. 전 세계적으로 생산 이후 매장 진열대에 이르기 전
에 식량의 13%가 손실되며, 가정과 마트, 식당에서 또 다른 19%가 폐기된다.312,313 이 둘을 합하면 전 세계 온실가

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며, 전체 농지의 거의 30%를 낭비하는 셈이 된다. 운송과 보관 과정에서 냉장 설비 부족으로 손실되
는 식량만으로도 1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313 식량 손실 및 폐기를 절반으로 줄이면 2030년까지 1억 3,700만 명을 기아에서 벗
어나게 할 수 있다.314 

식량 손실 및 폐기는 생산이나 식단 변화만큼 자기강화적인 역학을 만들어내지는 않기 때문에 핵심적인 전환 요소는 아니지만, 이 둘 
모두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폐기되거나 손실되지 않는 식량 1톤이 추가 생산에 대한 압력을 줄이고, 자연 상태의 토지와 수역에 
가해지는 부담이 그만큼 완화된다.

정책
점점 더 많은 국가가 폭넓은 국가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진전은 수량화된 목표와 기준선 평가, 공급망 전반에 걸친 통일된 측정 방식, 
그리고 생물다양성 및 기후 정책으로의 통합에 달려 있다.315–317 세금과 매립 금지, 보조금을 포함한 규제 조치는 공급망 효율을 높일 
것이다.318 일부 관할권에서는 식품안전을 이유로 현재 금지되어 있는 잉여 식량을 안전하게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면 시
스템 내에 폐쇄형 순환 구조(closed loop)를 만들어낼 수 있다.247,319 

시장 

특히 수확 후 손실이 가장 큰 신흥시장에서 공급망을 단축하고 운송 과정에서의 저온 보관을 개선하면 식량 손실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다.313,320 저렴하고 모듈형인 재생에너지의 보급은 냉장 보관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높이고 관개 비용을 낮추며 운송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는 식량 시스템과 에너지 시스템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321

제
4장

제
4장 박스 4.4 독일의 건강한 식단을 향한 티핑 포인트 

식물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는 이미 상
당한 수준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307 독일
은 유럽 최대의 식물성 식품 시장이며, 이곳
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약 70%가 전통적인 
소매업체를 통해 판매된다.308,309 여러 독일 
소매업체는 명확한 단백질 다변화 목표를 세
워 식물성 단백질 확대를 틈새 전략이 아니
라 핵심 전략으로 다루고 있다. 소매업체들
은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에 대한 소
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식물성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식물성 식품 
카테고리를 개발하고 있다.310 

이것이 바로 소매 식품 시장에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형성되는 방식이다. 시장 참여율이 25%라는 임계점을 넘어서면 
경쟁 역학이 전환을 스스로 강화하기 시작한다.311 독일은 2034년에서 2043년 사이 지속가능한 식단 부문에서 S-곡선의 
안정화 단계에 도달해, 지속가능한 식단이 표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310 이제 관건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할 것인가가 아
니라 언제 도달할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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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의 거버넌스
개별 목표와 자발적 공약, 독립적으로 추진되는 이니셔티브는 여건 조성 단계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지만, 전환을 가속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여건 조성 단계에서 가속화 단계로 나아가려면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 생산자, 시민사회에 걸친 조율된 행동이 필요
하다.

각국 정부는 핵심 전환 지렛대를 쥐고 있다. 부문별·경제 정책 수립, 공공예산의 용도 재조정, 재정 인센티브 재설정, 시장 규제, 법적 
보호 제공, 무역과 국내 정책의 연계, 그리고 핵심 민간 투자의 위험 완화가 그것이다.322,323 가장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일 개
입은 보조금 개혁이다. 미화 4,700억 달러에 달하는 유해 보조금의 일부를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과 건강한 식단, 농민의 전환 지원으
로 돌린다면 식량 시스템의 경제적 구조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259 

정부는 또한 농민과 어민, 특히 소규모 농민과 지역공동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는 토지 및 점유권 확보, 시장과 
기술, 보험, 정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포함된다.324 경관 및 해양경관 전반에 걸친 이니셔티브는 이러한 서비스를 비
용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동시에 기존 및 새로 부상하는 규제를 지원할 수 있다.325

기준과 공시 체계를 조화시키고 강화해야 한다. 강화되어야 한다. 지표는 자연 관련 목표를 설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프레
임워크와 연계되어야 한다.326 디지털 공공 인프라는 투명한 데이터 수집과 보고를 가능하게 하며, 추적 시스템을 보완하고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327 이를 통해 생산 과정이 산림파괴 방지 및 지속가능성 기준을 준수한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며, 새
롭게 마련되는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민과 어민이 이러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328 

이러한 전환을 위한 금융은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금융 수단을 결합해야 한다. 탄소금융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혼합금융, 생
산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금융 규제 및 보조금 개혁과 결합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이끌어낼 수 있다.329 특정 경관 및 해양경관에서 
네이처 포지티브 관행을 따르는 생산자들을 지속가능한 공급을 우선하는 시장과 연결하면, 공급 측과 수요 측 전환을 연결하는 선순
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티핑 포인트를 향한 증폭 피드백이 촉발될 수 있다.

식량 부문의 전환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고 시급하며 경제적으로도 타당하다.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분명하고 재원이 확보되어 있
으며, 생산성이 최적화되고 거버넌스가 포용적일 때 네이처 포지티브 생산 및 수확은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을 함께 
확대하면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복원, 농어촌 지역의 생계와 웰빙 전반에서 자기증폭적 피드백을 만들어낼 수 있다.166 동시에 수요 측 
압력을 완화하려면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으로의 전환과 식량 손실 및 폐기 감축이 시급하다. 일부 고소득 국가에서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향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도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레버리지 포인트
가 함께 작동하면, 모든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생산된 건강한 식품을 누릴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식량 
시스템으로의 공정한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

부문의 역할
금융 부문은 어떤 활동에 자금이 투입되고, 어떤 산업이 성장하며, 어떤 기술이 확
대되는지를 결정한다. 탄광에서 태양광 발전단지까지, 산림파괴와 연결된 공급망부
터 재생 농업 펀드에 이르기까지 모든 투자 결정은 금융 부문을 거친다. 글로벌 금융 
자산은 자본시장과 은행 및 보험분야의 활동을 포괄한다. 자산만 미화 140조 달러
를 넘어서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기반이며, 지속가능성 전
환을 가속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입 수단 중 하나다(박스 4.5).330

수십 년간 금융의 흐름은 지속가능성에 부합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의도적인 선택이라기보다 기존 인센티브와 시장 여건을 반영한 결과다. 유엔환경계
획 금융 이니셔티브(UNEP FI)에 따르면, 2023년 미화 7조 3,000억 달러가 자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으로 흘러갔으며, 이 중 미화 4조 9,000억 달러는 민간 부문에서 나왔다.331 같은 해 자연 기반 해법을 지
원한 자금은 미화 2,200억 달러에 불과했고, 그 대부분이 공공지출에서 나왔다. 

은행들은 매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화석연료 확대에 지원해 왔고, 자산운용사들은 산림 파괴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
는 기업에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332,333 이는 악의적인 의도 때문이 아니라 인센티브에 따른 결과다. 탄소를 배출하거나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는 데에는 비용이 들지 않았다. 그 결과 민간 부문과 투자자들은 상당한 이익을 거둔 반면, 그 비용은 공동체와 생태
계, 미래 세대가 떠안아 왔다. 

동시에 모든 기업이 원자재 투입부터 기후 및 물 조절에 이르기까지 생물다양성과 그것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에 직·간접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334 금융을 문제의 일부로 만드는 바로 그 논리가, 금융을 해법의 원동력으
로 만들 수도 있다. 처음에는 정책적 인센티브가, 그다음에는 개선되는 경제성이, 그리고 결국에는 투자자 심리의 변화가 이끈 재생
에너지 투자의 빠른 확대는, 여건이 갖춰지면 금융 시스템이 자본을 신속하게 재배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역학을 
기후와 생물다양성부터 공정한 전환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 과제 전반에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다. 그 답은 게임의 규칙을 다시 설
계하고 인센티브를 전환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다른 대안보다 더 매력적인 선택이 되는 티핑 포인트를 만
드는 데 있다.

금융의 잠재력 열기: 지속가능성 전환을 가속하는 방법

글로벌 금융 시스템은 세계 
경제를 잇는 핵심 기반이며, 
지속가능성 전환을 
가속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개입 수단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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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5 금융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금융 시스템은 화폐가 창출되고, 배분되며, 관리되는 과정에 관여하는 기관·시장·수단의 네트워크다. 금융 시스템은 여유 
자금을 보유한 주체(가계, 연기금, 국부펀드 등)로부터 자금이 필요한 주체에게 자본을 공급하고, 보험·분산투자·헤지 등
을 통해 리스크를 관리한다. 또한 일상적인 구매부터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에 이르기까지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거
래를 뒷받침한다.

금융 시스템의 핵심 행위주체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자산운용사, 연기금, 보험사가 있으며, 이들은 주식과 채권, 파생
상품 시장 전반에서 활동하고 중앙은행과 재정당국,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세계은행과 지역개발은행, 각국의 개발금융기관을 포함한 공공 및 다자간 개발은행은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
은 공공정책과 민간시장 사이의 접점에서 양허성 금융(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어려운 사업을 재무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개발은행 등이 시장 금리보다 낮은 조건으로 제공하는 대출이나 지분투자), 보증(투자가 실패할 경우 공공기
관이 손실을 보전하기로 약속하여 민간 투자자가 떠안는 위험을 낮추는 것), 혼합금융 수단(공공 또는 자선 자본이라는 촉
매 자본을 활용해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를 늘리는 것)을 동원해, 상업금융만으로는 자금이 유입되지 않
는 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을 발전과 지속가능성 목표로 유도할 수 있다.

금융 시스템 안에는 투자 수익 회수의 적절한 기간, 시장 신호의 신뢰성, 기관 책임의 범위와 같은 규범과 전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이는 의사결정 과정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규범은 시간이 지나며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더 진화할 수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 시스템이 왜 지속가능성 면에서 부족했는지, 그리고 변화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335 

현황

10년간의 규제·자발적 진전과 그 한계
지난 10년간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공시 요건은 특히 환경적·사회적 영향과 관련해 크게 바뀌어 왔다. 이는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 
사회적 불평등이 장기적인 재무 성과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며, 기업이 재무제표를 넘어 자신이 창출하거나 파괴하는 가치를 설명해
야 한다는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정(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과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에 따
라,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과 영향을 보고해야 한다.336,337 현재 국
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의 IFRS 
S1 및 S2 기준에 통합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와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askforce on 
Natur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조직이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관련 정
보를 공개하는 방식을 제시하는 널리 인정받는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왔다. 처음에는 
기후변화와 넷제로 전환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제는 자연 관련 사안으로 확대되고 있 
다. 이는 정부가 특히 대기업과 다국적기업이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관련 위험과 영
향, 의존성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며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장려하고 가능하게 하는 
법적·행정적·정책적 조치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실천 목표 15를 반영한 것이다.338 

이러한 투명성은 점차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공시
가 표준화되면 투자 행태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지
표를 활용할 경우,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활동에 자본을 투입할 가능
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39

그러나 자연 투자 격차를 드러내는 것만으로 그 격차가 저절로 메워지지 않듯, 투명
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금융기관이 대규모로 행동을 바꾸려면 근본적인 경제
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투자는 더 매력적인 선택으로, 자연에 유해한 
투자는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 부분에서는 진전이 훨씬 더 제한적이다. 탄소집약적 투자는 여전히 상당한 이익
을 내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산은 여전히 경제성을 유지하고 있다. 규제 강
화나 수요 감소, 물리적 기후 영향으로 인해 이러한 자산이 예상 수명이 다하기 전
에 가치를 잃고 좌초자산이 될 위험은 실재한다.340 그러나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여
전히 이를 대체로 이론적인 가능성으로 여긴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쟁 구조는 이
러한 문제에 단독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에 강한 제약으로 작용한다. 

현재 투자 인센티브는 투자의 근본적인 경제성, 즉 긍정적인 수익률을 낼 확률에서 
비롯된다. 이를 대규모로 전환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정책과 규제가 필요하지만, 각
국 정부는 이를 도입하는 데 더딘 모습을 보여왔다. 실제로 인플레이션과 부채 증가, 
원조 축소, 지정학적 긴장이 경제정책 입안자들이 전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 
여력과 역량을 줄이면서, 근본적인 경제 여건은 최근 몇 년간 오히려 악화되었다.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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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따르면 공시가 
표준화되면 투자 행태에도 
직접적인 변화가 나타난다. 
표준화된 지속가능성 지표를 
활용할 경우, 투자자가 
지속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활동에 자본을 투입할 
가능성이 유의미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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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방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서는 지속
가능성 관련 금융 규제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일본, 싱가포르, 한국은 기후 공시 요건을 강화했고, 중국은 녹색금융 분
류체계(어떤 경제 활동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지를 정의하는 분류 시스템)와 지속가능채권 시장을 기반으로 녹색 투자를 계속 확
대하고 있다.349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브라질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자본 동원을 확대하기 위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 개발
을 주도하고 있으며, 국제 기후재원 협상에서도 두드러진 역할을 맡아 왔다.350

이들 경제는 다른 곳이 후퇴하는 동안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다. 이들은 넷제로와 네이처 포지티브를 갖춘 회복탄력성 있는 경제로의 
전환이 가져올 경제적 기회를 선점할 수 있도록 규제 인프라와 시장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점점 더 둘로 나뉘고 있다. 한쪽에는 규제 불확실성이 투자를 늦추고 선도적으로 움직인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정치
적 반발에 직면한 국가들과, 다른 한쪽에는 전환을 계속 추진하면서 보다 명확한 정책 신호를 통해 미래의 자본과 산업, 일자리를 끌
어들이고 있는 국가들이 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이 초래하는 경제적 영향이 이미 알려져 있음을 고려하면, 첫 번째 그룹에 
속한 국가들은 환경적 위험과 경제적 위험 모두에 점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다.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중요
한 것은 이러한 전환을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조율된 방식으로 가속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기반을 약화시키는 정치적 변화, 그러나 모든 곳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가 이미 추진되고 있던 지역에서 지속가능성 정책에서 벗어나는 정치적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EU에서는 표면적으로는 규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로 인해 공시 요건의 적
용 범위가 크게 축소되었으며, 공급망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요건에서 중소기업이 제외되었다.336,342,343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도 이전에 공약했던 기업의 지속가능성 전환 계획을 의무화하는 데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344 

미국에서는 지속가능성 관련 금융정책이 후퇴했다. 수년간의 개발 끝에 2024년 확정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기후 공시 규정은 2025년 초 사실상 폐기되었다.345 주(州) 차원에서는 기후 공시 요건이 법적 도전에 
직면하면서, 예정되어 있던 의무 시행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346 동시에 미국의 주요 금융기관 여러 곳이 넷제로 연합에서 탈퇴하면
서, 집단 행동이 이끌어낼 수 있었던 진전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347 이제 민간 부문의 전환을 이끌어낼 여건은 훨씬 덜 우호적이다.

그 결과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초기 전환금융 투자와 신제품 개발, 공개 공약 등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전략에 반영해 온 금융
기관들은 이제 진보적인 기관 투자자들과 후퇴를 요구하는 정치적 압력 사이에 놓여 있다. 이러한 초기 투자의 가치는 약화되었고, 
기업들은 자신들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이전보다 훨씬 드러내지 않고 있다(“그린허싱”). 다만 그 속도는 느려졌을지언정, 대부분의 
기업은 여전히 전환을 전진시키고 있다는 근거도 있다.348 그 결과, 넷제로를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lasgow Financial Alliance 
for Net Zero)이나 넷제로 은행연합(Net Zero Banking Alliance) 등 일부 선도적인 자발적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겪거나 아예 운영을 중단했다.

전환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환을 얼마나 
빠르고 광범위하게, 그리고 
얼마나 조율된 방식으로 
가속할 수 있는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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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수단
금융 부문이 직면한 인센티브를 변화시키려면 여러 측면에서 동시에 접근해야 한다.

	  	 �금융 부문 규제: 건전성 감독기관(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은 시스템 차원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조율된 시장 전환을 이끄는 
데 독보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다. 규제 대상 기관 모두에게 기후 및 자연 관련 재무 위험을 평가·관리·공시하도록 요구함으
로써, 이들은 시장 행동을 조율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공하고, 선도적으로 움직인 이들이 겪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없앨 수 있다.355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에 관한 WWF 로드맵은 지속가능성 위험을 인식하는 단계에서 규
제 체계에 완전히 통합하는 단계까지 명확한 경로를 제시한다.356 모든 기관이 이러한 위험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면, 이
를 먼저 반영하는 기관만 불이익을 받는 상황도 사라진다. 

	  	� 주주 압력: 기관투자자들이 기후 및 자연 관련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와 직접 소통해 온 기관투자자들은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357 그러나 일부 자산운용사가 지속가능성 중심의 관리 책임에서 물러나면서 정치적 반발로 인
해 이러한 수단의 효과는 약해졌다. 이러한 정치적 반발로 인해 이 지렛대의 효과는 약해졌다. 그 힘을 회복하고 확대하려면 
주주 관여에 대한 더 명확한 규제적 뒷받침과 기관투자자 간의 더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

	  	� 고객 수요: 저축자와 기관 고객이 지속가능한 상품을 찾을 때, 금융기관에는 이를 개발할 상업적 인센티브가 생긴다. 관건은 
지속가능성 라벨이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만큼 엄격하도록 보장하여, 상품 수요가 단순히 피상적인 리브랜딩이 아니라 기초 
포트폴리오 배분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 수요에도 한계가 있다. 환경 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오히려 그 수요 자체가 약해질 수 있다.

	  	 �데이터 및 지표: 공시와 투자 결정의 질은 그 바탕이 되는 데이터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기업은 자연 관련 위험과 영향을 수
집·보고하기 위해 표준화되고 지리적 위치가 명시된 지표가 필요하다.358–360 이것이 없으면 공시 체계는 의도한 대로 작동할 
수 없다. 투자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한 공백에 직면해 있다. 탄소집약도는 포트폴리오 전반에 걸쳐 대체로 파악할 수 있지
만, 산림 파괴에 대한 노출과 그 감축 진전은 대체로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 있어, 자연 전환금융을 동원하는 일은 기후금융보
다 훨씬 더 어렵다.361 이러한 데이터 공백을 메우는 것은 다른 변화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전환의 경제성: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 수단이다. 지속가능한 투자가 실제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환경에서는 강제하지 
않아도 금융 부문이 뒤따를 것이다. 태양광과 풍력, 전기차는 경제성이 스스로를 강화하는 비용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다.362,363 
운용자산 미화 9조 달러가 넘는 자산소유자 86곳이 참여하는 넷제로 자산소유자 연합(Net Zero Asset Owner Alliance)은 
각자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석유·가스 수요를 신속히 줄이기 
위한 더 과감한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파리협정 제2조 1항(c) 분석 역시 정책 조치가 민간 자
본의 흐름을 기후 목표와 재정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364 이 둘 모두 정책과 규제 조치는 시장 역
학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이러한 조치는 지속가능성 전환에 투자하는 것을 상업적으
로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어 긍정적 티핑 포인트가 자리 잡을 여건을 조성한다.

정책이 다뤄야 할 구조적 시장 실패
정부는 전환을 이끌고 민간 부문을 동원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실제로 금융 부문만으로는 지속가능성 전환을 이끌 수 없
게 만드는 근본적인 장벽들이 있다. 단기주의는 가장 널리 퍼진 장벽이다. 분기별 보고 주기와 연간 성과 기준은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성과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위축시킨다. 생태계 서비스(예: 깨끗한 물, 수분, 홍수 조절, 탄소 포집)는 금융시장에서 대체로 가치가 
매겨지지 않기 때문에 이는 이를 파괴하는 활동에 어떠한 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351 그리고 전환의 경제성이 충분하더라
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기다릴 수 있다면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결국 외부의 조율 없이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이러한 장벽들은 구조적인 특성이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부와 금융당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을 포함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 탄소가격제와 의무적인 전환 계획, 그리고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경제 주체를 이끄는 인센티브를 체계적으로 재조
정하는 규제 체계 등이 그 예다.352–354 중요한 점은 경제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비
록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자연의 핵심적인 역할과 그에 따른 자연 손실의 경제적 위협에 대해서는 상
대적으로 널리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환의 경제성이 
충분하더라도, 다른 기업이나 
투자자가 기다릴 수 있다면 
누구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결국 외부의 조율 
없이는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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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시스템의 긍정적 티핑 포인트
앞서 살펴본 여러 난관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근거가 있다. 금융 시스템에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로 
전환할 잠재력이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는 변화가 스스로 강화되는 임계점으로, 먼저 행동하는 주체들이 다른 주체들도 
뒤따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자본 배분의 논리가 단기적인 자원 추출에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으로 전환되는 지점을 의미한다(박
스 4.6). 금융 시스템을 파리협정과 GBF에 부합하는 경로로 전환할 수 있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레버리지 포인트가 있다.

이러한 개입 지점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는 하나의 시스템을 이룬다. (1) 여건 조성 환경 만들기가 그 기반이다. 명확
한 규제 신호가 없다면, 나머지 메커니즘은 촉발에 필요한 확실성을 갖추지 못한다. 그 확실성은 (2) 자연과 기후에 가치 매기기가 단
순한 준수 활동이 아니라 진정한 시장 신호로 작동할 수 있게 한다. 위험이 눈에 보이고 일관되게 가격이 매겨지기 시작하면 자본은 
움직이기 시작한다. 공시를 통해 드러나고 변화하는 경제성으로 인해 가속화되는 좌초자산 보유 비용의 증가는 (3) 유해한 자금 지원
을 조율된 방식으로 중단시키는 것을 이끌어내며, 이는 자본과 기관의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확보된 자본을 생물다양성 분
야로 돌리면, 가장 필요한 곳으로의 자본 동원이 가속화되어 자연 재원 격차가 좁혀지고, 네이처 포지티브 투자가 일상화되며, 추진력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산군과 실적이 만들어진다(그림 4.9).

이러한 개입 지점을 종합하면 금융 시스템 자체의 S-곡선이 전환점을 맞이하는 여건, 즉 지속가능한 투자가 틈새시장이고 비싸며 위험
한 시스템에서 주류이고 경쟁력 있으며 자기유지적인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여건을 설명해준다. 각 티핑 포인트는 하나의 장벽을 없애
거나 하나의 신호를 증폭시킨다. 이들이 함께 작동하면 시스템을 밀어붙여 추진력이 스스로의 동력이 되는 임계점을 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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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4.6 S-곡선: 전환이 실제로 일어나는 방식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의 과정은 영감을 주는 사례인 동시에 주의해야 할 점을 보여준다. 태양광, 풍력, 전기차(EV)는 다른 
어떤 지속가능성 전환 기술보다도 S-곡선을 따라 멀리 진전해 왔다. 비용은 하락했고 시장은 확대되었으며, 투자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투자는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서도 정책은 여전히 필수적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생산자
에게 장기 계약을 제공하여 재생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는 정책 수단), 세액공제, 조달 의무화, 탄소가격제는 
모든 단계에서 필수였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365 환경적 외부효과를 가격에 반영하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폐
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없다면 전환은 정체될 것이다.366 에너지 부문에서 얻은 교훈은 정책이 결국 불필요해 
진다는 것이 아니다. 적절한 정책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전환은 그 추진력을 되돌리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 지점까지 나아
갈 수 있다는 것이다.

S-곡선을 따른 진전은 순탄하고 끊김 없이 이어지는 길이 아니다. 진전은 저항을 낳는다. 최근 몇 년간의 정책 변화, 즉 보
조금 철회와 약화된 공시 규정, 넷제로 공약에서 후퇴하는 기관들은 바로 S-곡선의 가속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혼란의 모
습이다.367 그러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의 비용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았다. 축적된 제도
적 지식도 사라지지 않았다. 투자자들의 관심도 사그라지지 않았다. 속도는 느려졌을 지 언정 지금까지 확보한 성과는 대
체로 유지되고 있다. 금융 전환에서 S-곡선을 따른 진전은 느려졌을 뿐 멈추지 않았고, 무한정 지속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곳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자연기반 해법과 생물다양성 재원, 지속가능한 토지 이용에 대한 솔직한 평가는 우리가 훨씬 더 초기 단계에 있으며 앞으
로의 길도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와 달리, 재생 농업이나 생태계 복원, 네이처 포지티브 공급망에서 스스로
를 강화하는 비용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근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368,369 시장은 아직 충분하지 않고, 지표는 논쟁 대
상이며, 청정에너지의 확대를 이끌었던 네트워크 효과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370 이러한 부문들은 재생에너지와 똑같은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근본적인 경제성이 다르며, 환경적 외부효과는 어쩌면 가치를 매기기가 더 어려
울 수도 있다. 이 분야에서 정책은 단순한 촉매 역할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예측 가능한 미래 동안 시장의 지속적인 구조
적 요소로 남아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히려 명확해지는 것이 있다. 우리는 여건 조성 작업이 어떤 모습
인지 알고 있다.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며, 공시 요건을 확립하고, 유해한 보조금을 개혁
하며, 초기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혼합금융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331,371–374

우리는 한 번 쌓인 추진력은 회복탄력성을 지니며, 정치적 여건이 나빠지더라도 이미 이룬 진전이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는 것을 안다. 그리고 정치적 국면이 다시 바뀌면, 이미 다져진 기반이 투자를 빠르게 가속화할 것이라는 것도 안다. 에너
지 전환은 전환점에 도달하기까지 수십 년에 걸친 고된 기초 작업을 필요로 했다. 자연금융은 그 여정의 더 이른 단계에 있
지만, 같은 경로를 따라가고 있다. 과제는 계속 구축해 나가고, 연합을 결속된 상태로 유지하며, 기회의 창이 다시 열릴 때 
빠르게 움직일 준비를 갖추는 것이다.

그림 4.9 금융 시스템을 파리협정과 GBF에 부합하도록 전환하는 
세 가지 레버리지 포인트 독립적인 개입이 아니라 서로를 강화하
는 순환으로 작동한다. 여건 조성 단계에서는 “자연과 기후에 가
치 두기”의 기반이 될 확실성을 구축하기 위해 명확한 규제 신호
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환경 위험이 눈에 보이고 진정한 시
장 신호로서 일관되게 가격이 매겨지게 된다. 좌초자산 위험이 경
제적으로 중대해지고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유해한 자금 지
원과 보조금을 중단하기 위한 조율된 노력이 필요해진다. 이러한 
투자 회수는 이 순환을 시작한 규제 신호를 다시 강화하여 자본이 
자연기반 해법으로 흘러가도록 풀어주고 자연 재원 격차를 좁힌
다. 이는 새로운 자산군을 만들고 네이처 포지티브 투자를 일상화
하여, 새로운 안정 상태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

여건 조성 환경
규제 신호

자연 및 
기후 가치 평가

위험 요인 반영

유해한 
금융 지원 중단

자본 확보
 (해방된 자본)

자연 기반 
해법으로의 
자본 유입

자금 조달 격차 해소

확
실

성
 조

성 신호
 강

화

투자 철회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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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한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중단하기
공공 보조금은 유해한 자금 지원을 이끄는 가장 강력한 동인 중 하나이며, 따라서 이를 개혁하는 것은 변화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
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다.379 정부가 문제 자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 금융기관이 그로부터 벗어나야 할 근거를 대기는 어렵다.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보조금은 2022년 사상 최대치인 미화 7조 달러에 달했고, 유해한 농업 보조금(산림 파괴와 토양 훼손, 수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유해한 관행을 지원하는 보조금)은 연간 미화 약 4,700억 달러로 추산된다.259,380 이러한 보조금은 지속가능한 투자
에 불리하게 시장의 경쟁 여건을 체계적으로 기울인다. 이러한 보조금을 없애는 것은 유해한 활동으로 흘러가는 자본의 흐름을 막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이를 저탄소·네이처 포지티브 대안으로 전환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의 투자 판단이 달라질 것이다.379 

금융 부문 역시 자체적인 조율 문제에 직면해 있다. 탄소를 예로 들어보자. 화석연
료 금융 지원에서 먼저 손을 떼는 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쟁사에 사업을 빼앗
기게 된다. 같은 논리가 산림 파괴와 연관된 원자재나 여전히 수익성이 있는 그 밖
의 유해한 활동에도 적용된다. 어떤 개별 행위주체도 이 문제를 홀로 해결할 수 없
다. 이를 극복하려면 명확한 규제 신호와 의무적인 전환 계획, 그리고 기관과 국가 
전반에 걸친 공동의 공약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게임의 규칙이 모두에게 동시에 적
용되도록 해야 한다. 더 많은 기관과 국가가 공약할수록 뒤처진 이들이 좌초자산을 
떠안게 될 위험은 커지고, 먼저 움직이는 것은 상업적 불이익이 아니라 경쟁우위의 
원천이 된다.

가장 필요한 곳으로의 자본 동원을 가속화하고
자연금융 격차 해소하기
유해한 활동으로 흘러가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에 더해, 우리는 위기가 요구하는 
규모로 자연과 기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실질적인 신규 재원도 동원
해야 한다.

그 규모는 상당하다. 생물다양성 재원 격차, 즉 현재 자연에 지출되는 금액과 생물다
양성 손실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금액 사이의 차이는 연간 미화 약 
9,420억 달러로 추산된다.381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티핑 포인트는 아니지
만, 생물다양성 금융이 취약하고 주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속되고 시스
템 전반에 자리 잡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임계점이다. 

GBF 실천 목표 19는 2030년까지 새로운 공공 및 민간 생물다양성 재원을 연간 최소 미화 2,000억 달러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보조금 개혁이 제 역할을 다한 이후에도 추가로 필요한 자본을 나타낸다.338 이 두 가지 경로를 합치면 격차를 좁히는 데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왜 정치적 의지와 금융 혁신이 똑같이 필요한지가 드러난다.

그 수익은 이러한 야심을 정당화한다. 복원과 보전을 통해 자연에 투자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압도적인 타당성을 지닌다. IPBES
는 대규모 자연 복원의 혜택이 평균적으로 비용의 10배에 이른다는 것을 밝혀냈다.382 EU 자연복원법에 대한 유럽위원회의 영향평
가는 이러한 근거를 뒷받침한다. 토지 복원에 투자되는 1유로마다 기후변화 완화와 자연재해 위험 감소, 수질 개선, 더 건강한 토양, 인
간 건강 증진을 통해 8유로에서 38유로에 이르는 경제적 수익이 발생한다.383 보전 투자에 대한 근거도 마찬가지로 뚜렷하다. 2024년
의 한 분석에 따르면, 40개국에 걸쳐 미화 7조 4,0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연자본 격차(지구에 남아 있는 자연자산의 현재 상태와, 자
연 관련 SDG 목표 일부를 달성하기 위해 그 자연자산이 갖춰야 할 상태 사이의 격차)를 좁히면 미화 152조 달러의 혜택이 발생하며, 
이는 미화 1달러 투자당 미화 20달러에 해당하는 수익이다.384 미래를 내다보면, 2022년 세계경제포럼(WEF) 보고서는 네이처 포지
티브 정책이 전 세계적으로 미화 10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창출하고 3억 9,500만 개의 일자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385 결
정적으로, 이러한 혜택은 기후재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더 건강한 공동체를 통해 발생하므로, 자연에 
대한 투자는 단순명료한 경제적 근거만으로도 정당화된다.

전환을 가속화할 여건 조성하기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가 공동의 전환 계획과 규제 로드맵에 뜻을 모으면 선순환이 시작된다. 장기적인 전환을 뒷받침하는 정책 인센
티브와 정책적 확실성은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민간 투자는 정책의 목표를 입증하며, 그 목표는 더 많은 자본을 끌어들인다. 생물다
양성 목표를 부문별 전략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은, 넷제로 전환에 대한 기존의 유사한 접근법을 바탕
으로, 장기 투자자들이 필요로 하는 네이처 포지티브 전환을 향한 초기 신호를 제공하고 있다.375 이처럼 정책과 투자의 방향을 맞추
는 것이 다른 모든 티핑 포인트의 기반이 된다.

이러한 여건 조성 환경 안에서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은 중요한 닻 역할을 한다. 규제당국이 은행이 위험을 관리하고, 충분한 자본
과 유동성을 유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회복 계획(스트레스 테스트, 자본 요건, 감독 기대치 포함)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건전성 체계에 
자연 및 기후 위험을 통합하면, 이는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먼저 움직인 이들이 겪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없애는 규제적 하한선을 만들
어낸다. 중앙은행이 기후와 자연을 통화정책에 체계적으로 통합하면, 이는 솔선수범이 되어 시장 참여자들에게 올바른 신호를 보낸
다.356 모든 기관이 직면한 시스템적 위험이 모두가 따라야 할 규칙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중앙은행과 금융감독기관은 지속가능성
을 재량적 선택에서 모두를 위한 금융 위험 관리의 핵심 요소로 바꾸는 데 도움을 준다.

자연과 기후의 가치 평가: 공시를 시장 신호로 전환하기
시장과 기관은 자신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행동할 수 있는데, 수십 년간 금융 시스템은 불완전한 위험 정보를 바탕으로 작동해 
왔다. 기후 및 자연 관련 의존성과 영향, 가치,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기회는 대체로 보이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고, 따
라서 위험 평가와 투자 전략, 감독 체계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변화 자체가 
하나의 티핑 메커니즘이다.

기후 관련 공시는 위험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무엇이 가능해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물리적·전환적 기후 위험이 체계적으로 공시되면
서 이는 기업과 금융 전략, 신용 평가, 금융 감독에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자연 관련 위험은 이제 그보다는 이른 단계이지만 비슷
한 경로에 있으며, 그 속도는 가속화되고 있다. 이미 800개가 넘는 조직이 TNFD 프레임워크에 맞춰 자연 관련 위험을 공시하겠다고 
공약했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도 자연 관련 기준을 계속 마련하고 있어 공시는 소수 선도기업의 영역을 넘어 더 폭넓은 
시장의 도입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376 결정적으로, 이러한 공시는 조직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과 조직 자체와 사회가 자연에 의존하고 
자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조직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을 모두 담아야 한다.

더 많은 기관이 자연에 대한 자신의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고 공시할수록 역학은 
바뀐다. 정보 비대칭은 줄어들고 동종 기관 간의 압력은 커지며, 입증 책임은 뒤집힌
다.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영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아
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금융 부문은 이러한 정보
를 금융 의사결정에 체계적으로 통합하기 시작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가격 결정 메커
니즘에도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다. 다른 티핑 포인트들과 함께 이는 궁극적으로 금
융과 보험에 대한 접근성과 감독 기준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공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시장이 다른 위험 및 기회를 고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연을 체계
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기초적인 조건이다.358,37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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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영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을 정당화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 격차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티핑 포인트는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금융이 취약하고 
주변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속되고 시스템 
전반에 자리 잡는 방향으로 
전환되는 임계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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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생물다양성 위험도가 높은 시장부문에서 이러한 자본을 동원하려면 이용 가능한 민간 자본과 투자 가능한 기회 사이의 간극을 
메워야 한다. 예를 들어 보증이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공공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면, 특히 신흥시장에서 풍부하게 존재
하지만 인지된 위험 때문에 정체되어있는 민간 자본을 끌어낼 수 있다.335 혼합금융 구조는 지속가능한 임업과 재생 농업, 해양 보전 
분야에서 그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해 왔다.386 이러한 접근법을 실제로 구현하려는 전담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기후개발기
금은 개발도상국의 기후 회복탄력성이 높은 네이처 포지티브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혼합금융을 활용하며, 수익화 
가능한 자연 해법(Bankable Nature Solutions)은 자연 관련 투자가 민간 자본의 위험-수익 요건을 충족하도록 구조화한다.387,388 

 이 논리는 일단 추진력을 얻으면 스스로를 강화한다. 초기 투자가 성공을 거두면 민간 투자자들은 확신을 얻고 자본 비용은 낮아진
다. 더 많은 민간 자본이 유입되면서 인지된 위험은 더욱 줄어들고, 필요한 공공 투자 총액도 줄어든다. 이러한 시스템 역학이 시간을 
두고 펼쳐지는 동안, 초기 거래들은 행동이 가장 필요한 곳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 투자가 이미 임계 규모에 도달한 곳에서는 시
장 역학이 그 역할을 이어받을 수 있다. 태양광 모듈 비용은 2010년 이후 90% 넘게 떨어졌고, 배터리 비용도 비슷한 규모로 떨어졌
는데, 이는 누적된 투자와 경험을 통한 학습의 결과다.166 청정기술이 비용 임계점을 넘어서면, 그 이점은 스스로를 강화하기 시작하
며 화석연료 대안을 밀어내기 시작할 수 있다. 금융 시스템은 충분한 규모와 속도로 자본을 집중시킴으로써 이러한 임계점에 도달하
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자연 기반 해법에서도 비슷한 역학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임계점을 찾아내고 넘
어서는 것이 다음 과제다. 

그러나 자본을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을 건너뛴다면 자본을 동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토착민과 지역 공동체는 전 세계 
토지와 수역에 걸쳐 많은 생물다양성을 관리하고 있지만, 보전을 위한 재원 가운데 극히 일부만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간소화된 인
증과 지역사회 주도 거버넌스, 관습적 점유권 인정을 통해 이들의 직접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지엽적인 형평성 문제가 
아니라 효과적인 성과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권고사항
	  	 ��의무적인 기후 및 자연 관련 공시를 강화하고 지켜낸다. 정책 입

안자는 과학 기반 분류체계와 이중 중대성 접근법, TNFD와 같
은 신뢰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전환 계획을 지원해야 
하며 GBF 실천 목표 15의 신뢰할 수 있는 이행을 가능하게 해
야 한다. 전환 계획에는 그 투자를 실현 가능하게 만드는 데 필
요한 정책 및 규제 여건을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
부가 스스로 약속한 여건 조성 환경을 제공하도록 책임을 묻는 
피드백 루프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노력을 약화하거나 지연시키
려는 정치적 압력에는 저항해야 한다.

	  	 ��자연 관련 위험에 관해 일반적인 지침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아간다. 금융감독기관과 중앙은행은 지표와 데이터, 정밀실
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자체적인 자연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 그 결과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감독 
기대치와 중앙은행의 운영 모두를 형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자
연 위험이 기후 위험과 동일한 엄격함으로 관리되고 중앙은행이 
자신의 대차대조표를 통해 의도치 않게 그 위험을 증폭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349 

	  	 ��통합된 넷제로·네이처 포지티브 부문별 경로를 개발한다. 많은 
부문에서 명확한 넷제로 경로는 이미 존재하지만, 네이처 포지
티브 경로는 아직 부족하다. 농업과 임업, 수산업, 부동산 등 영
향력이 큰 부문에서 네이처 포지티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
정하는 명확하고 과학 기반 경로가 없다면 금융기관은 자신의 
자연 관련 전환을 신뢰성 있게 계획할 수 없다. GBF 목표와 국
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이러한 경로를 개
발하고, 넷제로 경로와의 명확한 상호 연계성을 고려해 통합하
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신흥시장을 위한 혼합금융의 규모를 확대한다. 다자간개발은
행과 개발금융기관, 자선 자본은 네이처 포지티브 투자의 위험
을 낮추고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자본 비용이라는 장벽을 해소
하는 데 전략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넷제로 및 네이처 포지티브 연합을 재건하고 강화한다. 금융기
관은 집단적 진전과 책임성을 촉진하기 위해 연합을 재건해야 
한다. 이는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기관 차원의 행동을 촉진
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혼합금융 구조는 지속가능한 
임업과 재생 농업, 해양 보전 
분야에서 그 개념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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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가 주어지면 자본은 흐를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정치적 반발을 민간 부문의 의지가 약해진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회복탄력성
을 향한 경로 보고서(The Path to Resilience report)’는 19개국의 기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기
업들이 넷제로이자 네이처 포지티브한 미래로의 공정한 전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고 있는
지, 그리고 그들이 보는 기회와 마주한 장벽, 더 빠르고 공정한 진전을 이끌어낼 기회를 살펴본다.389

많은 기업 리더들은 실제로 규제의 후퇴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을 전제
로 투자를 진행하고 인력을 구성했으며, 공개적으로 공약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좌절감은 충분히 이
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가능한 투자의 S-곡선은 추진력을 쌓아가고 있었다.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지속가능한 농업 분야
에서 경험을 통한 학습이라는 역학은 녹색 투자를 단순히 책임 있는 선택을 넘어 상업적으로도 매력
적인 선택으로 만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S-곡선을 따른 진전은 느려졌을 뿐 멈추지 않았으며, 다시 가
속화될 수 있다. 청정기술의 비용 우위는 실재한다. 기후와 생물다양성 손실의 위험은 이미 대차대조
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급망 회복탄력성과 자원 효율성, 장기적 자산 가치, 미래 시장에 대한 접
근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사업적 근거는 정부가 먼저 움직이는지 여부에 좌우되지 않는다. 선도적
인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기업들은 어려운 정책 여건 속에서도 과감한 행동이 상업적으로 실현 가
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리더십은 중요하다. 이는 실적을 쌓고 시장 인프라를 구축하며, 다
른 이들이 뒤따르기 쉽게 만드는 규범을 확립한다.

동시에 개별적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단기주의와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외부효과, 조율 실패와 같
은 구조적 장벽은 어떤 단일 기관이 홀로 나서 해결할 수 없다.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고, 먼저 움
직인 이들이 겪는 경쟁상의 불이익을 없애며, 과학이 요구하는 속도와 규모로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려면 더 강력한 정책과 규제, 공공 투자가 여전히 반드시 필요하다. 민간 부문과 정책 입안자
는 함께 움직여야 한다. 티핑 포인트를 위한 여건은 손 닿는 곳에 있다. 이제 과제는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 리더들은 실제로 
규제의 후퇴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변화한 
정책 환경을 전제로 투자를 
진행하고 인력을 구성했으며,	
공개적으로 공약도 제시해 
왔다. 이러한 좌절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행동을 미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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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F의 지구생명보고서는 지난 30년 가까이 전 세계 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
소하는 모습을 기록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소세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무엇
이 필요할까? 

유엔 생물다양성협약(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을 통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합의한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는 명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제시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살아
가는 세상이라는 장기 비전 아래, 2050년까지 달성해야 할 네 가지 목표에는 토착 야
생생물종의 개체수를 건강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포함된다. 
또한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23개 세부 목표는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감소 추
세를 반전시켜 자연을 회복의 길로 이끌기 위한 시급한 행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
로 한다. 

GBF의 핵심 강점은 폭넓은 관점이다. 전통적인 보전 행동을 넘어 자연과 우리의 관
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전 사회적 접근(whole-of-society approach)을 요구한다. 전 사회적 접근은 개인과 공동체 모두의 주체성을 
강조하며,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고, 국제적 합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경
우에는 일부 국가들이 연대해 공동으로 행동해야 한다. 또한 생물다양성을 모든 부문에서 고려하고, 금융 흐름이 자연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이어지도록 하며, 모든 수준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과 거버넌스를 마련해야 한다.

GBF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착취적이고 낭비적인 경제 체제에서 벗어
나,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지속가능하고 재생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103 이는 앞 장에서 
다룬 세 가지 시스템의 신속한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에너지 시스템, 서식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인 식량 시스템, 
그리고 자연을 훼손하는 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글로벌 행동 조율 및 가속화 

GBF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생물다양성 
손실을 초래하는 착취적이고 
낭비적인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장기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하는 지속가능하고 
재생적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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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기간 안에 이 정도 규모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긍정적 티핑 역학을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2050년까지 인간과 자연
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시스템 상태에 도달하려면, 앞으로 20년 동안 전환을 빠르게 가속하고 스스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을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 2030년까지의 목표와 행동 계획을 담은 GBF는 이
러한 과정을 이끄는 지침이 될 수 있지만, 현재의 이행 수준은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GBF가 핵심적인 다자간 협력의 기반
을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국제적 활동도 함께 진행되고 있다. 의지를 지닌 정부들의 연대, 다자간 금융 이니셔티브, 부문별 협약 등이 
있으며, 이러한 활동은 GBF의 공동 목표 달성을 앞당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과 콩고민주공화국,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림 보유
국이 유럽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산림 보전에 대한 연간 보상을 제공하는 열대림영구기금(Tropical Forest Forever Facility), 화석
연료로부터의 전환에 뜻을 모은 국가들의 산타마르타 회의(Santa Marta gathering), 그리고 200개 이상의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
폴리오를 네이처 포지티브 성과와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생물다양성 금융 서약(Finance for Biodiversity Pledge) 등이 대표적이다.

CBD 당사국으로서 각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연 훼손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설 일차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민
간 부문과 기타 비국가 주체들 역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정책과 규제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전 사회적 접근
이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에 대한 초기 보고를 보면, 각국은 아직 이러한 전 사회적 접근을 충분히 촉진하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390 많은 국가가 지역공동체와 토착민, 시민사회, 민간 부문 등 지방정부 및 비국가 주체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
한 여건 조성 정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각국은 ‘차별화된 책임(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개념을 이행하는 데 있
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GBF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의 여건과 우선과
제, 역량에 따라 글로벌 목표와 세부 목표 달성에 기여해야 한다.391  그러나 각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지는 스스로 결정하며, 그 기여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
도록 하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박스 5.1). 
그 결과 국가 간 전략적인 협력과 상호보완적 행동이 이루어지기보다는, 현재 각 
당사국이 제시한 공약을 모두 합쳐도 GBF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수준에 미
치지 못한다.

출처: Milner-Gulland 외 (2026)392

CBD 당사국으로서 각국 
정부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자연 훼손을 멈추고 회복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설 일차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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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국가별 공약은 각국이 고유한 자산과 책임, 역량에 맞춰 GBF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별 기여는 국제적인 조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GBF 목표 달성을 위한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할 
수 있다. GBF가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환경 영향과 파급효과를 줄이기 위한 명시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
고 있어, 국내에서 환경 영향을 줄이려는 노력이 의도치 않게 다른 지역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예를 들어, A국이 국내에서 자연보전 성과를 거두었지만, 무역 관행이나 수입, 금융 흐름에서 비롯되는 국외 영향은 다루
지 못했다고 가정해 보자. A국은 국내 성과를 보고할 수 있지만, 동시에 B국의 산림 파괴와 환경 오염, 지속가능하지 않은 
자원 채취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수 있다. 한편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B국은 국
내 보전 성과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 결과 전 세계적으로는 생물다양성의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더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낸다. 보다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논의, 그리고 공적 책임이 강화되지 않
는다면, 각국은 전 세계적인 생물다양성 손실의 요인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행동보다, 자국에서 정치적·경제적으
로 유리한 행동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국가별 보고서는 각국의 국내외 활동이 미치는 누적 영향을 평가하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목표에 대한 전체적인 기여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국가 A: 산업화된 국가, 낮은 생물다양성
생물다양성이 낮은 육지와 해역에서 30x30 목표 달성

국가 B: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지만 개발 압력을 받는 국가
수출 수요로 인해 30x30 목표 약화

GBF(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는 한 국가의 소비가 
다른 국가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지 않는다.

두 국가 모두 30x30 목표의 이행 성과를 보고하지만, 전 세계 생물다양성은 여전히 감소하게 된다.
30x30은 보호되는 면적(헥타르)을 기준으로 하며, 보호 대상 지역의 생물다양성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 

소비가 
생물다양성 
손실을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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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GBF 목표를 달성하고 2030년 이후에도 필요한 전환을 가속화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첫째, 각국은 글로벌 목표 달
성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공약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이러한 공약은 전 사회적 접근을 조정하고 촉진할 수 있는 정
책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여의 진척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무엇이 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략을 조정하고 자원을 재배분하며, 정부와 그 밖의 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 

차별화된 국가별 공약의 결정
기후 분야에서는 과학에 기반하고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정책 경로를 모델링·비교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
론이 이미 잘 마련되어 있다. GBF 이행을 위해서도 각국이 과학에 기반한 전략적 경로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사한 과정이 
필요하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은 흔히 자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관
리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와 정책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
향, 특히 에너지·식량·금융 부문에서 소비와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제대
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393 그 결과 현재 국가별 계획에는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환에 필요한 사항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390 

각국이 전 지구적, 국가적 차원에서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차별화된 방안을 
한 걸음 물러나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자국의 생물다양성을 보
전하기 위한 조치의 이점과 현재와 미래에 국경 밖에 미치는 환경 영향을 줄이는 것
의 이점을 비교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에서 생산된 원자재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생
물다양성이 낮고 소득이 높은 국가의 경우, GBF의 글로벌 목표 달성에 가장 크게 기
여할 수 있는 공약은 이러한 원자재 소비를 줄이는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일 수 있
다(박스 5.1). 이러한 영향에 대한 분석은 차별화된 국가별 공약과 행동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에너지·식량·금융과 같은 우선 부문에서 각국이 전략
적으로 목표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약과 행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순위 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전 지구적, 국가적 영향을 평가해야 한다. 이를 가
능하게 하는 과학적 모델이 개발되고 있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394 이를 통해 
GBF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공약을 최적화하고, 이러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적 선택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다.392

 

GBF 이행을 위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 설계 
각국은 또한 전 사회적 접근을 통해 차별화된 공약의 이행을 가속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 정부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유일한 이행 주체는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서 다룬 긍정적 티핑 포인트 프레임워크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에는 규제와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올바른 여건을 조성하고, 핵심 레버리지 포인트를 파악하며, 행동을 조율하고, 공정한 전환을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공동체, 시민사회, 민간 부문, 공공 부문, 그리고 국가 연합이 에너지·식량·금융 시스템에서 변화를 위한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만들어내기 위해 협력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사회·지역·국가 차원에서 변화를 촉진하
고 있다. 기존 사례 연구와 지속적인 실험, 지식 공유를 통해 특정 성과를 이끌어내는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촉발하는 정책이 무엇인
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향한 전 사회적 진전 측정
마지막으로, 전사회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GBF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수많은 노력과 혁
신, 행동은 이제서야 국가 보고 체계에 반영되기 시작했다.395 예를 들어 토착민은 자신들만의 법과 여건에 따라 보호지역을 지정하여 
보전과 전통적인 생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도시 및 지역 개발을 계획하며 지역 차
원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민간 기업은 환경적 위험과 영향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운영 계획을 도입하고 있으며, 국가 연합은 공
식적인 CBD 보고 주기와 별도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CBD는 각국 정부 외의 다른 주체도 자신들의 생물다양성 관련 
활동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온라인 보고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활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396 전사회적 접근을 통한 활동을 반영하지 못하면 보고, 검증, 장기적 책임성에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식 데이터는 사회 모든 부문과 시민사회, 모든 층위의 정부에서 이루어지는 노력을 반영해야 한다. 그래야만 누적된 성과를 파악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과 개선을 위한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GBF 목표 달성을 위한 각국의 노력을 추적하고 평가하는 독립적
인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는 기후 행동을 독립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와 같은 방식의 ‘자
연행동트래커(Nature Action Tracker)’가 될 수 있다.392

이 자연행동트래커는 정책에 기반한 행동의 실제 성과를 포착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을 파악하
고, 공공의 책임성과 비판적 논의, 정책 학습을 강화하여 자연을 위한 전 지구적 행동을 심화하고 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국의 전문가, 연구자, 실무자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해 실제 이행 상황과 진전, 장애요인을 평가하는 한편, 정부 보고서에 포함되
지 않았던 비정부 이니셔티브와 그동안의 교훈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다자간 모니터링 체계를 보완하여 GBF를 강화하
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여 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와 지방정부는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도시 및 지역 
개발을 계획하며 지역 차원의 
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및 
이행계획은 흔히 자국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보전·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지만, 
각국의 경제와 정책이 
국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특히 에너지·식량·금융 
부문에서 소비와 무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영향은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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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부유하고, 기술적으로 발전했으며,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었다. 그
러나 우리의 번영을 떠받치는 생명의 기반은 전례 없는 속도로 붕괴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평
등도 심화되고 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은 경제적 안정과 지정학적 안보, 그
리고 인간의 웰빙을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우리는 무엇이 자연 파괴를 초래하는지 알고 있으며, 이를 멈추는 방법도 알고 있다. GBF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 규모의 과제에 걸맞은 차별화되고 조율된 국가별 공약이 필요하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목표는 효과적인 이행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사회 전반의 행동을 이끌어낼 정책적 
지원과 재정이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공의 책임성을 높이
며,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세상은 충분히 이뤄낼 가치가 있는 목표다. 우리에게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며,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는 행동
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다. 긍정적 티핑 포인트를 통한 전환은 우리 생각보다 더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을 가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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